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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평화 통일 강연회 열려... 

“날마다 통일 '개성공단', 평화통일을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

지난 2월 22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는 김
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의 평화 통일 강
연회가 있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 강연을 통해 김진향 이사장은 일제 강점기부터 시
작된 대한민국 분단의 역사를 설명하고 그동안 부재
했던 통일교육으로 인한 "북맹(北盲)"이란 개념을 제
시하며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통일에 있어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상호존중'
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진선미가 조화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개성공단을 통해 진행
되었던 경제협력이 대한민국에 가져왔던 실질적 이
익과 경협을 통해 이루어져갈 평화적 통일의 시작을 
설명하며 독일 동방정책 입안자인 에곤 바르의 "..한
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라는 말을 소개했다. 

그는 70여 년을 분단된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북한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를 잘 알아야 함을 강조하며, 교류의 방법 중 하나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개별 관광 시작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난 2016년 남한이 철수하며 폐쇄
된 개성 공단이 다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남북 '분단'은 사람,가족, 공동체를 

갈라놓았고,역사,민족의 정신사도 왜곡하고 갈라놓았
으며, 사람들의 생각도, 세계관도 가두고 변질시켰다
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교류하며 서로
를 배우고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곳이었다며, 평화 경
제의 상징으로 남과 북이 더 가까와질 수 있는 징검
다리로써 개성 공단이 다시 문을 열어 그 역할을 하
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유일한 선은 앎이요, 유일한 악
은 무지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에 대
해 잘 모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운영
이 '퍼주기'가 아니라 '압도적인 퍼오기'였다며, 1을 가
져가서 30을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낮고 임금 인상률이 낮은 반면
에 생산성과 기업 이윤이 높았다며, 베트남이나 여타 
다른 나라보다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조건
을 갖춘 곳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의 핵심 가치는 평화, 경제, 안보, 통일이
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이 상호 존중, 화해 협력, 
공존공영, 평화번영의 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한반도 평화경제와 미래경제의 창으로, 군사적 
긴장 완충장치 및 안전장치로 다름과 차이를 극복하
고 소통하며 매일 평화와 통일 사례를 축적하는 귀한 
가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질랜드협의회(협의
회장 우영무) 주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는 대북정
책과 통일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질의응답 시간 
또한 가졌으며 행사에 앞서 한인언론협회와의 기자 
간담회도 있었다. 

우영무 회장은 이번 강연회를 통해 개성 공단이 일
반적으로 왜곡되어 보도되어온 바와 달리, 평화통일
을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공감할 수 있었
다고 말했다. 강연회에 참석했던 한 교민은 북한에 대
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자리였다
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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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추미애 법무부 장
관이 취임했다. 지난해 10월14
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
가 수리된 이후 80일 만이다. 당
대표까지 지낸 5선 국회의원 경
력의 추 장관이 구원투수로 등장
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이 예
고됐다. 

추 장관은 취임 다음날인 3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진행된 취임
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차
례 강조했다. 그는 “이제 가장 힘
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
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
구가 됐다”며 “우리 법무부는 검
찰개혁의 소관부처로서 역사적
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
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
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

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
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촉
구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가 이
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
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서 검찰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인사권과 기소
권으로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
이 검찰 인사를 단행하면 검찰
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
련된 관계자들을 기소하는 식이
다. 그 사이 검찰개혁 법안이 통
과되면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1라운드 ‘검찰 인사’=추 장관

은 취임 닷새 만인 지난달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전격 단
행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통
해 진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검
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윤총
장의 손발이 모두 잘
렸다’는 말이 나올 정

도였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

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
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부
산 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으로 전보됐다. 그 자리에 심재
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
원 수원지검 1차장이 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 법

무부 검찰국장이 맡게 됐고, 감
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
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감
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이 검사장
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
다. 두 사람 모두 노무현정부 시
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
다.

검찰과 법무부는 고위간부 인
사를 앞두고 이미 충돌 중이었
다. 법무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검사 인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에게
법무부 청사로 오라고 했다. 하
지만 대검은 “구체적인 인사명
단을 보여줘야 의견을 낼 수 있
다”며 거절했다. 두 기관은 각자
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
지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등 인사
발표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간부 인
사 다음날인 지난달 9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
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
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
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
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
다”고 밝혔다. 
▲2라운드 ‘무더기 기소’=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
부에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다. 이날
인사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된 반면, 부장검사는
대부분 유임됐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
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
가 본인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
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
고 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
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
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
다.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이
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언
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항
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수
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을 기소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
지만 답이 없었고, 윤 총장이 직
접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
는 것.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에 법무
부는 ‘적벌절차를 위반한 업무방
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입
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를 감찰하
겠다고 발표했다. 또 검찰의 기
소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고 규
정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지시
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맞섰
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서울중
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수사2
부장은 22일 검찰총장의 지시
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
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
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
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
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검
사 인사 발표 30분 전에 지검장
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검 인사·선거개입 의혹 기소
추 장관 취임 후 연이어 충돌

법 장군 검 멍군…다음 수는?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다. 잠잠해질 만
하면 어디선가 불씨가 날아와 다시 불타오르는 모양새다.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으로 국내외 모든 이슈가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그들만의 리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조국 이어
구원투수로

인사 문제
법무부 선공

2 종합 일요시사 | 2020년 2월23일 제1259호

편집국장(02)2068-0929 취재1팀 (02)2676-1653  
취재2팀 (02)2676-1654 온라인팀(02)2676-1655
편집팀 (02)2676-8455  FAX (02)2679-3732
광고국 (02)2678-6079 판매국 (02)2636-7725

대표전화 (02)2676-5113 / 구독신청 (02)2636-7725

제1259호 2020년 2월23일자 판매기간: 2020년 3월4일

발행소(주)일요시사신문사 / 06585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88
등록번호서울 다3294   등록일자1993년 11월5일   발행일자1996년 5월15일   간별주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이용범   편집인 겸 편집국장최민이   인쇄인정희택   청소년보호책임자김성수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값 1000원

ⓒ
뉴
시
스

ⓒ
나
경
식
 기

자
 ru

sid
a1
97

3@
ily
os

isa
.c
o.
kr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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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
면서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
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
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
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
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
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
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
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
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
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
서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
산경찰청에 전달한 백 전 비서관
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라운드 ‘수사·기소 분리’=앞

서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
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검
찰과 법무부 사이에는 잠시 훈
풍이 불었다. 지난 6일 추 장관
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접견실에서 윤 총장과 회동했
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동안 검
찰과 법무부가 충돌했던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추 장관은 회동 뒤 “앞으로 권
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아주
많다”며 “대통령도 각별히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에
서 기관 간 개혁을 협조하라는
당부 말씀을 전하며 서로 소통해
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
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
장도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잠잠해지는 듯 했던 검
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지난 11
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으
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번
에는이전과 달리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가 검사장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과천 법
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고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주
체를 분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
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
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범
죄 혐의점을 인지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결정권까
지 갖는 현 체제에서는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를 소집
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의 검사

장회의는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 참석 대상
이 아니라서 불참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문제는 추 장관이 꺼내든 수
사·기소 주체 분리 카드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직원 간담회에서 “수
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

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조서
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
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 검
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
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수
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관련
해 일선 검사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는 “일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무
죄율이 극도로 낮은 이유는 이른
바 ‘정밀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

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
장했다.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일본의 제도를 내세운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또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
지 모르겠다”며 “소추라는 행위
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
요불가결한 것인데, 필요불가결
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
았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사장회의
로까지 번졌다. 일선 검사들은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태훈 법무부 검찰
과장이 “회의록 공개는 전례가
없다”고 맞받으면서 논쟁이 가
열됐다. 주요 사안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회의를 생중계하거
나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입장과, 회의록 공개
불가라는 법무부 방침이 맞선 것
이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TBS라디
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해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
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
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
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과

관련해 조직적 반발이 있다”면
서도 “국민 중심으로 볼 때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
다. 

21일 열릴 예정이던 검사장
회의는 연기됐다. 코로나19 국
내 확진환자가 하루 사이에 무더
기로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출입기자
들에게 ‘전국 검사장회의 연기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
냈다. 

그러면서 ‘오늘 대구·경북지
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8
명(19일 오후 8시 기준)이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
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
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보고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이어 ‘감염 상황이 소강상
태에 들어간 이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에 부담을 느껴 검사장회의를 연
기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지선 기자 jsjang@ilyosisa.co.kr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

13명 기소
검도 공격

검사장회의
돌연 연기

검사장 취임식 검사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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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
면서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
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
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
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
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
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
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
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
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
월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
서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
산경찰청에 전달한 백 전 비서관
과 박 전 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한 황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3라운드 ‘수사·기소 분리’=앞

서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
으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검
찰과 법무부 사이에는 잠시 훈
풍이 불었다. 지난 6일 추 장관
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접견실에서 윤 총장과 회동했
다. 이날 회동에서는 그동안 검
찰과 법무부가 충돌했던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추 장관은 회동 뒤 “앞으로 권
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아주
많다”며 “대통령도 각별히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에
서 기관 간 개혁을 협조하라는
당부 말씀을 전하며 서로 소통해
나가자, 오늘 개소식은 소통하는
의미로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했
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
장도 공감해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잠잠해지는 듯 했던 검
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지난 11
일 추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으
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이번
에는이전과 달리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
가 검사장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과천 법
무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고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주
체를 분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
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직접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겠
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범
죄 혐의점을 인지한 검사가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기소 결정권까
지 갖는 현 체제에서는 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추 장관은 검사장회의를 소집
했다. 법무부 장관 주재의 검사

장회의는 2003년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 참석 대상
이 아니라서 불참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문제는 추 장관이 꺼내든 수
사·기소 주체 분리 카드에 윤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직원 간담회에서 “수
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
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

념”이라며 “컴퓨터 앞에서 조서
를 치는 게 수사가 아니다. 소추
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수사 검
사와 수사관의 일”이라고 말했
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는 입장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수
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과 관련
해 일선 검사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는 “일본이 주요 선진국 대비 무
죄율이 극도로 낮은 이유는 이른
바 ‘정밀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

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주
장했다. 추 장관이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로
일본의 제도를 내세운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또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는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
지 모르겠다”며 “소추라는 행위
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절차가 필
요불가결한 것인데, 필요불가결
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
았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사장회의
로까지 번졌다. 일선 검사들은
검사장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김태훈 법무부 검찰
과장이 “회의록 공개는 전례가
없다”고 맞받으면서 논쟁이 가
열됐다. 주요 사안이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회의를 생중계하거
나 회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검사들의 입장과, 회의록 공개
불가라는 법무부 방침이 맞선 것
이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TBS라디
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해 “모든 개혁은 누군가 싫어하
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그
러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
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추진과

관련해 조직적 반발이 있다”면
서도 “국민 중심으로 볼 때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
다. 

21일 열릴 예정이던 검사장
회의는 연기됐다. 코로나19 국
내 확진환자가 하루 사이에 무더
기로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출입기자
들에게 ‘전국 검사장회의 연기
결정’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
냈다. 

그러면서 ‘오늘 대구·경북지
역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8
명(19일 오후 8시 기준)이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
는 심각한 비상상황이 발생했
다’며 ‘일선 검사장들이 관할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관련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시급
하다고 보고 전국 검사장회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혔다. 이어 ‘감염 상황이 소강상
태에 들어간 이후 회의를 반드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에 부담을 느껴 검사장회의를 연
기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지선 기자 jsjang@ilyosisa.co.kr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일선 검사들까지 집단 반발

13명 기소
검도 공격

검사장회의
돌연 연기

검사장 취임식 검사들 ⓒ뉴시스



2020년 2월 28일 일요시사 제754호  9

3월 14일 한인의 날 일정 연기 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교민, 시민분들의 
안전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2020년 10월 
3일로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클랜드 한인 회장  변 경숙 

한인회에서 3.1절 행사소식 

일시: 2020년 3월 1일 일요일 4pm
장소: 한인회관 강당
'일제시대 회고와 우리의 비전 그리고 다

짐' 이란 제목으로 101주년 기념 행사가 진
행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새로운 임원진 

수석 부회장 : 조요섭 
부회장겸 재무이사: 차주은
펀드이사: 오민석         개발이사: 김정기
체육이사: 김승현         섭외이사: 이병호
미디어이사: 채솔         총무: 김흥기
기획이사: 강동훈         홍보이사: 이태호
민원이사: 김혜정

제 4 회 그림터 전시회

기간 : 3월15일-3월29일 일요일
시간 : 10:00am - 4:00pm
장소 : 노스아트 갤러리 
(노스코트 도서관 옆) Norman King 

square, Ernie Mays St  Northcote

 무료이며 관심있는분 참석하시어 
좋은시간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무지개노인대학개학연장

코로나바이러스 관계로 무지개노인대학
은3월 4일(수) 개학합니다.

 

HEALTWIN  뉴질랜드 100% 
천연 마누카꿀 출시!!!.

뉴 질 랜 드  건 강 식 품  대 표  브 랜 드 
HEALTHWIN은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오
염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채밀된  뉴질랜
드 100% 천연 마누카꿀 원료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걸쳐 꿀속에 있는 활동효소와 좋은 
영양성분이 손상되지 않은 명품 뉴질랜드 
100% 천연 마누카꿀을 생산 출시 했다..

HEALTHWIN은 뉴질랜드 마누카꿀협회
(UMFHA)의 UMF Licence Certificate를 보
유한 UMF인증업체로HEALTHWIN에서 출
시한 마누카꿀은 이미 전세계 많은 복용경
험자와 과학자들이 천연항균성 효능을 인정
하고 있으며 위궤양,속쓰림을 완화하는위장 
질환 개선과 면역력 향상등 효험이 탁월해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
다.

 
HEALTHWIN마누카꿀 용기에 부착

된 UMF마크는 뉴질랜드 마누카꿀협회
(UMFHA)의 회원사 업체만 사용 가능한 품
질보증 마크로서  UMF인증 업체인지 확인
하고 싶다면 UMF온라인 홈페이지 (http://
www.umf.org.nz/licensees)에서 확인 가

능하다. HEALTHWIN/NUTRIZONELtd 
License번호는 NO2320 이다.

Healthwin은 오클랜드 푸케코헤 3만 3
천여m2 부지에 최신 RMP첨단설비 시설을  
갖춘 자체 공장에서  끊임없는 연구로 뉴질
랜드 100% 천연 마누카꿀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 관련 제품, 어린이 성장 영양제 CBP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뉴 질 랜 드  건 강 식 품  대 표  브 랜 드 
Healthwin 마누카꿀과  Healthwin 전제품
은 시티약국 그룹의 시티지점, 노스메디 지
점, 공항지점 등 각 약국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Team Family Badminton Club

일시 : 매주 일요일 6pm to 8pm
장소 : 149/155 Royal Road, Massey, 
준비물 : 배드민턴 라켓, 실내전용 운동화, 

운동복, 시원한물
참가문의 : nztr100(카톡)

남국정사 셔틀버스 운행 안내

시티 로얄세이브마트 잎 (161 Hobson 
St.)에서 매주 일요일 9시 20분 출발한다.

키타 지역은 카카오플러스 친구를 이용하
여 문의하면 픽업이 가능하며 카카오톡에서 
'nz남국정사' 로 친구 검색하여 연결도 가능
하다.

그리프 센터 무료 상담 서비스 

2009년에 설립된 그리프 센터 (The Grief 
Centre)에서 이민과 관련된 상실감 및 다
양한 상실로 인한 슬픔을 겪는 아시안을 
위해, 연령에 제한 없이 무료 상담 서비스
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
이 보장되며, 무료 상담 서비스는 버큰헤드 
(Birkenhead) 상담실에서 제공됩니다. 

문의: 유니스 (최고운) 상담사 
021 0278 3992 
office@griefcentre.org.nz 
www.griefcentre.org.nz 

ABC항공여행사, KT 심카드 판매

별도의 개통작업이 필요 없이 한국 도착 
후 바로 사용 가능 하며 3개월간 유효 합니
다.  문의: 09 379 9009 / 021 399 809  

행복누리 아카데미 신설반 개설

스마트폰 강좌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12

시 (매텀 8주간)
장소 : 65 Pearn Crescent, Northcote 
참가비 : 30불 (텀당)

영어뉴스반
일시 : 매주 목요일 3:30~ 5:00 pm
장소 : 행복누리 사무실 
( 160 murphys Rd, Flat Bush)
참가비 : 텀당 30불

영어정복반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장소 : 559 chaple Rd ( East View 

Church )
참가비 : 텀당 30불 (교재비 10불 별도)

행복누리 는 2012년 6 월에 설립된 노
인 복지 법인으로 노인 복지 서비스 ,  아카
데미 운영, 말벗친구, Health Promotion, 
Community Work,  Community Event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  영어정복반(신설), 
영어뉴스(신설), 스마트폰(신설), 시니어 아
카데미, 타이치, 퀼트, 드로잉, 페이퍼 톨, 유
화, 사물놀이, 한국 무용,서예, 바둑, 배드민
턴, 함께 걸어요, 

 접수 및 문의 : 09 271 1 949, 021 257 
3404

행복누리 사무실 : : Stancombe Cottage 
160 Murphys Rd, Flat Bush

이민자들의 정착 지원- 
한국어 무료 상담 서비스

인포나우는 뉴질랜드로 이주하는 이민자
들에게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상
담 서비스입니다. 인포나우에서는 뉴질랜드
에 새로 정착 또는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의 종
류와 상관없이 방문자, 국제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전용  0800 869 007
이메일: korean@infonow.nz - 한글 가능
상담시간: 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정부지원 학비무료 비지니스 과정 

< SSB – Smart Steps to Business >
20 주 과정 풀타임, 주1회 3시간 수업 + 

총 9회 워크샵 
과정내용: 사업 아이디어를 분석해서 실

현 가능성과 사업성 타진, 간략한 설립플랜 
짜기

워크샵내용: 컴퍼니 설립절차, GST 작성
법, 스몰비지니스 세금상식 등

- 목요일 오전반 (10시 시작– 알바니)

<CSBM – Certificate in Small Business 
and project management>

36 주 과정 풀타임, 주 1회 3시간 수업 + 
총 13회 토요 워크샵 

과정내용: 자세한 본인사업플랜 짜기, 마
케팅 프로젝트, 비지니스 회계및 세금관련 
기본 지식

- 수요일 저녁반 (6시 30분 – 타카푸나)
영주권자및 시민권자 대상이며 교재및 수

업 모두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이
메일, 카톡으로 문의 

교육기관: Te Wananga o Aotearoa 
문의 :
027 612 1297, 카톡 아이디 : Rachel111
이메일 : Rachel.hwang@twoa.ac.nz

교 민 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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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뉴질랜드,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우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가 겨울을 맞이
하게 되는 뉴질랜드에 겨울감기와 함께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의사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의 협회의 사라 달톤 대표는 겨울철마다 
독감 환자들로 병실이 부족한 현상이 매년 일
어나고 있는데, 이번 겨울에는 독감 바이러스
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함께 기승을 부릴 가능
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과 관계자들은 이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경제기획원도 단순히 여행 금지로 대책을 세우
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달톤 대표는 여행 금지 조치는 바이
러스가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것을 지연시킬 뿐
이라고 말하며,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전했
다.

바이러스 도착을 지연시키는 것이 당장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다가오는 겨울 독감과 함께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많아 보건업계 최대 위
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며 대비책 마련에 시급
하다고 했다. 

정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을 발
표하고 있지만,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특별 예
산을 할애하여 보건 부분에 대한 지원과 대책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옳고 그르고 또는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기 
이전에 겨울이 오기 전 이에 대한 대비가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부 관
계자들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주 당
국과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약 3천 6백 명의 키위들,코로나 19로 
인한 자발적인 격리기간 마쳐,

약 3천 6백 명의 키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로 인한 자발적인 격리기간을 마치고 다시 정
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게 된다. 

보건부의 에쉴리 블룸필드 사무총장은 바이
러스 발생 이후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은 
헬스라인에 등록하여 성공적으로 이들의 행적
을 추적하였지만, 아직도 등록을 하지 않은 사
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절차는 등록한 사람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며, 아직 등록하
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용
라인인 0800 358 5453 으로 연락하기를 바라
고 있다.

2월 3일부터 2월 18일 자정까지 중국으로부
터 또는 제 3국을 경유하여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들의 수는 8260명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뉴질랜드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노스 ,가뭄으로 물 부족 문제 심각 
단기 물 공급 결정

파노스 디스트릭트 카운실은 장기간의 가뭄
으로 물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주민
들을 위해 단기 물 공급을 결정했다.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에는 14mm의 단비가 
내려 47일간이라는 가장 긴 가뭄을 끝냈지만, 
북섬 상단의 경우 가뭄을 해결하기에는 강수량
이 턱없이 부족했다. 왕가레이의 주말 강수량
인 8mm였고 다가빌, 카이코헤와 카이타이아
의 강수량은 1mm도 되지 못했다.

이 지역의 물 사용은 요리, 청소 및 샤워로 
개인 용도로만 제한되어 있다. 파노스 디스트
릭트의 존 카터 시장은 하루의 단비가 큰 차이
를 만들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땅은 부드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노스는 가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0일
에서 20일 동안 꾸준히 내리는 비가 필요하다. 
현재 가뭄으로 물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물을 아껴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카운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큰비 예보가 없
어 주민들을 위해 단기 물 공급을 하기로 결정
했다. 카이타이와 카이코헤에 물 공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케리케리, 카와카와, 모에레와와 
파이히아에 물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조
사 중이라고 카터 시장은 말했다.

행동당,흡연 기구인 '베이핑' 금지 
정부조치에 반대

행동당은 흡연 기구인 “베이핑”이 현 시대의 
가장 보건 위생을 해치고 있다고 하며 이를 금
지하도록 하는 정부의 조치에 반대를 하고 나
섰다. 

보건부 제니 살레사 부장관은 어제 (23일)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Vaping) Amendment Bill 을 이번 
주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밝혔다. 

주된 내용은 연기가 나지 않는 흡입 기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광고와 마케팅를 금지하고, 
흡연 지역에서도 베이핑을 금지하며, 판매자에 
대한 제한으로 민트, 멘톨, 담배 기본 세 가지 
향은 제한된 일반 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지
만 다른 향들은 전문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
며, 필요시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시모어 행동당 당수는 담
배를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체품
에 대한 금지나 제한 조치는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라는 뜻과 같다고 하며, 담배보다 훨씬 안
전한 베이핑에 대한 개정안 초안에 대하여 반

대의 뜻을 표했다.

멸종위기 해양조류 앨버트로스 ,
130개국이 보호 협약에 동의

앨버트로스를 멸종 위기에서 보호하려는 
뉴질랜드의 노력에 국제 사회가 응답을 했
다. 

뉴질랜드는 토로아, 즉, 앨버트로스가 일 
년 10만 킬로미터를 이주하는 동안 이를 보
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금까지 호주, 
칠레와 뉴질랜드가 공동으로 알바트로스 보
호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 
인도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 130개국이 
알바트로스 보호 협약에 동의했다.

보존부의 유진 세이지 장관은 이번 협정으
로 앨버트로스가 어선에 실수로 걸리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
랜드 사람들은 앨버트로스와 같은 조류를 후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다. 

앨버트로스는 매년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
는 놀라운 해양 조류이며, 마오리에게는 보
물이라고 세이지 장관은 덧붙였다. 현재 앨
버트로스는 9,050쌍만이 남아 있어 앞으로 
20년 안에 멸종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인도 협약은 해양 조류의 멸종 위기
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가를 보여준다고 
세이지 장관은 말했다.

남섬 동해안 석유와 가스 시추작업, 
중대한 발견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섬 동해안 깊은 바다에서의 석유와 가스 
시추작업에서 중대한 발견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오스트리아에 본부를 둔 OMV 사는 
Great South Basin 의 타와키 1호 탐사 유정
이 말라있다고 발표했다.

OMV 사는 발견 결과에 대해 더 많은 분
석과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유
정은 막아서 폐기 된다 .이 유정은 남섬 하단 
남동쪽 약 140km 떨어진 바다에서 1300m 
깊이로 시추를 했다 .

The Great South Basin 은 지난 50년 동
안 산발적으로 탐사되어 왔으며, 탄화수소가 
종종 발견 되었으나 상업적인 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OMV 사는 이전에 Great South Basin 에 
36억 배럴 상당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시추작업은 
현정부가 연안 탐사를 위한 새로운 허가를 
금지 시키기 전에, 내년 7월까지 연장된 기
존 허가 하에서 시추됐다 .

뉴질랜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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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NOW  $52 ]
OFFER VALID : 01/03/2020~31/03/2020 OFFER VALID : 01/03/2020~31/03/2020

[ $38  NOW  $33 ]

미니 딸기 티라미수 케이크
(Mini Strawberry Tiramisu)

초콜릿 쉬폰 케이크
(Chocolate Chiffon Cake)

Special cakes for special occasions

www.gateauhouse.com

Queen St / Botany / Mt Eden / Newmarket / Henderson / Glenfield / Alb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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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부족합니다. 비즈니스 매매를 원하시면 미니멈 커미션이 가장 저렴한 저희 회사로 연락주세요.
오클랜드 비즈니스 22년 경력의 Kevin이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슴니다

오클랜드�비즈니스���년�경력

Office 09 630 9491
Fax 09 631 5091

Level 2, 77 Grafton Rd, Grafton. Clyth Macleod Business Sales    www.clythbiz.co.nz

■

■

■

■

연매상 $160,000
렌트 $1,750 per month inc GST 
6 days open 
Asking price  $50,000+s 

주매상 $7,000
렌트 $6,200 per month inc GST 
2층방 & 1.5 car park 포함
주 6일영업 
Asking price $69,000+ s

■

■

■

■

■

■

■

■

■

주매상 $9,000~$10,000
주 6일영업 
오클랜드에서 가장부자동네
마진좋은 오래된 비즈니스 
Asking price  $299,000+ s

시내근교

노스쇼어

■                                 ■

■

■

■

■

주매상 $5,500   저렴한 렌트 
No competition 
Potential to  increase sales 
6 days open 
Asking price  $149,000+ s 

남부지역

데본포트

■

■

■

■

주매상 $7,000~$8,000
해변가 근처 Prime Location 
일식 or 스시레스토랑으로
전환가능
Asking price  $110,000+ s

동부지역

스시

■

■

■

■

■

주매상 $12,000+
리쿼라이센스있습니다 
여름매상 $15,000 예상
가족 문제로 급매합니다 
Asking price  $150,000+ s 

노스랜드

■

■

■

■

연매상 $250,000~$300,000
렌트 $3,750 per month (전부합쳐서)
바쁜 쇼핑몰에 위치
Asking price  $59,000+ s 

남부지역

달라샵

일식당

주매상 $7,000
렌트 $920 per month (전부합쳐서 )
주 6일영업 
Asking price $89,000+s

타우랑가
■

■

■

■

주매상 $12,000~$14,000
렌트 $1,093.54 per month inc GST 
주 5일영업 
Asking price  $499,000+ s

■

■

■

■

■

■

■

■

■

연매상 $550,000~$600,000
렌트 $5,500 per month inc GST 
Stable & good margin 
10년이상 꾸준한 매상
Asking price  $299,000+ s 

시내근교

무인세탁소

■

■

■                                    ■

■

■

■

■

■

■

■

■

■

■

■

오클랜드시내

노스쇼어오클랜드시내 
■

■

■

■

■

■

■

■

주매상 $5,500
렌트 $2,156.20 per month inc GST 
주 5일영업 
Asking price  $149,000+s

■

■

■

■                             ■

■

주매상 $10,000~$11,000
시내 중심가 Main Road 에 위치
실내 & 야외 50석
저렴한 렌트     6 days open 
Asking price  $259,000+ s

미용실달라샵
노스쇼어

스시

달라샵

주매상 $10,000
시내 가장 hot한 거리에 위치
주 5일영업 
Asking price  $99,000+s

시내근교
■

■

■

■

주매상 $2,000~$2,500
렌트 $1,500 per month inc GST 
주 5일영업 
Asking price  $39,000+s

피쉬앤칩스

태국식당

카페

런치바

스시

스시

버거전문점

스시

스시스시
시내근교

한식당일식당

■

■

■

■

■

■

■

■

■

■

주매상 $8,000
렌트 $7,000 per month (전부합쳐서 )
주 6일영업 
바닷가근처 Prime Location 
Asking price  $39,000+s

■

■

■

■

■

주매상 $2,500~$3,000
렌트 $3,099 per month inc GST 
3 bedrooms accommodation inclusive 
5 Days open 
Asking price  $39,000+ s 

노스쇼어

시내근교
■

■

■

■

■                                ■

■

■

■

주매상 $8,000~$9,000
렌트 $3,500 per month  (전부합쳐서 )
주 6일영업 
Asking price  $230,000+ s

노스쇼어 
주매상 $2,000
알바니 메인로드에 위치
카페로 전환가능 
Any Offer

노스쇼어 알바니노스쇼어 
■

■

■

■

주매상 $5,500
렌트 $483 per week inc GST 
5 Days open 
Asking price  $139,000+s

런치바

■

■

■

■

주매상 $8,500
렌트 $3,502.50+GST per month 
5.5 days open 
Asking price  $225,000+s

노스쇼어

남부지역
■

■

■                                   ■

■

■

주매상 $5,500
매우 저렴한렌트
안정된 주매상    주 5일영업
놓치면 후회하는 비즈니스 
Asking price  $99,000+s 

 남부지역 

프랜차이즈카페
노스쇼어

■

■

■

■

■

주매상 $8,000
80석 & 주류면허
시내 중심가에 위치
한식 or 일식당으로 전환가능 
Asking price  $120,000+ s

황가레이

주매상 $8,000
현재 Under management 
주인 운영시 매출 상승기대
여름매상 $10,000이상 예상
바쁜 해변가 근처
Asking price  $179,000+s 

■

■

■

■

■

연매상 $300,000
렌트 $4,175.65 per month inc GST 
6 Chairs & 2 Basins 
6 days open 
Asking price  $69,000+ s

중국식당스시

주매상 $3,000
렌트 $1,344+GST per month 
6 days open 
Asking price  $69,000+s 

웰링턴

스시

■                                  

■

■

■

■

주매상 $4,000
렌트 $2,320 per month inc GST 
6 days open 
Asking price  $89,000+ s

스시

스시

남부지역
■

■

■

■

주매상 $9,000~$10,000
렌트 $3,045 per month inc GST 
주 6일영업 
Asking price  $265,000+ s 

시내근교

스시 스시

황가레이

카페

주매상 $5,500
렌트 $3,200 per month (전부합쳐서 )
방4개 포함      주 6일영업 
Asking  $149,000+s

서부지역

스시

동부지역
■

■

■

■

주매상 $8,000
렌트 $2,500 per month inc GST 
주 6일영업 
Asking price  $229,000+s 

스시

오클랜드시내
■

■

■

■

주매상 $10,000
시내중심가 코너에 위치
높은 잠재력
Asking price  $79,000+s

일식당

■

■

■                             ■

■

연매상 $180,000
렌트 $2,200+ GST per month 
2년반된 새기계     매상 상승중
많은 포텐셜있는 비즈니스 
Asking price  $380,000+ s

급매 급매

급매

주매상 $12,000
렌트 $4,609 per month (전부합쳐서)
주 6일영업  (Dinner only )
주인2분 운영시 연15만불 이상 소득가능 
Asking price  $279,000+ s

스시

아이스크림

■

■

■

■

■

■

■

■

■

■

주매상 $15,000~$17,000
시내 중심가 바쁜 푸드코트에 위치
현재 Under management 
주인 운영시 profit 증대가능
Asking price  $159,000+ s 

오클랜드시내
버블티

주매상 $5,000
노스쇼어 해변가 근처에 위치
카페나 한식당으로 전환가능 
주방시설 잘되어있습니다 
Asking price  $79,000+ s

노스쇼어

■

■

■

■

■

주매상 $5,500
렌트 $1,808 per month inc GST 
주 5일영업 
Good margin 
Asking price  $169,000+ s

        

HO
T

코로나19, 첫 발생 보고 두 달 만에 6대주 전체서 확진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중남미에서도 26
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6대주 전체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중국에서 지난해 첫 코로나
19 발병 보고를 한 지 두 달 만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31일 후베이(湖北)성
의 우한(武漢)에서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했
다고 보고했다. 당시 폐렴의 정확한 원인이 알
려지지 않았으나, 우한 당국은 지난달 9일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
를 발표했다. 이즈음을 시작으로 코로나19는 
중국 내 다른 지역은 물론, 인접국으로 빠르게 
확산했다.

1월 14일 태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
생했으며, 이틀 후에는 일본에서, 1월 20일에
는 한국에서 각각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국한됐
던 코로나19는 그러나 지난달 21일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북
미 지역도 감염지가 됐다. 같은달 24일에는 프
랑스와 호주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과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다.

6대주 가운데 4곳이 중국의 첫 발병 보고 이
후 한 달도 채 못 돼 뚫린 것이다. 이달 들어 
중국 당국이 확진자 집계 기준을 변경에 변경
을 거듭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중국 내에서
는 통계 수치상으로 일견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중국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전문가팀도 중국 내 발병이 1월 23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이후 감소 추
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 사이 코로
나19는 또 다른 대륙으로 번져 나갔다.

지난 14일에는 아프리카 북동부 이집트에
서, 그리고 26일 중남미의 브라질에서 환자가 
보고되면서 전 세계 6대주에 확진자가 발생했
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이란에서 코
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유럽과 중동 지역
의 새로운 '진원지'로 떠오르면서 WHO와 각국 
보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지난 18일 31번째 확진자를 기점
으로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
라 지난 25일에는 첫 발병지였던 중국보다도 
다른 국가의 신규 확진자 수가 오히려 더 많아
지는 '역전'이 이뤄지기도 했다.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팬
데믹(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
만, WHO는 코로나19가 여전히 통제될 수 있
으며 팬데믹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
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사망자 2천700여 명을 포
함해 8만 명을 넘어섰다.

국가별로 중국 본토에서는 확진자가 사망자 
2천715명을 포함해 7만8천64명, 그 외 지역에
서는 한국 1천261명(사망 11명), 일본은 크루
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를 포함해 885명
(사망 7명), 이탈리아 323명(사망 11명), 이란 
139명(사망 19명)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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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뉴질랜
드 정부는 일부 외국인 방문객들의 뉴질랜드 
여행 제한을 2020년 3월 3일(화)까지로 연장
했습니다.

이 여행 제한은 뉴질랜드로 출발하기 14일 
전까지 중국 본토에 있었거나 중국을 경유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매 48시간마다 재검토되며, 뉴질랜드 정부는 
3월 3일 혹은 그 전에 이 여행 제한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책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모
든 중국 지역을 포함합니다. 

2020년 2월 25일(화)부터 이 여행 제한은 

프린세스 크루즈에서 운영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또는 다른 모든 공지된 
크루즈선에서 하선한 지 14일 이내에 있는 
모든 승객 혹은 직원에게로 확대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데이트된 뉴

질랜드 입국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
에서 “Latest INZ response to Coronaviru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뉴질랜드 이민
국 최신 답변)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 확진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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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칫 고달프고 피곤함으로 인해서 삭막해지기 쉬운 인생이다. 특히 
이민생활은 더욱 힘들고, 삭막해지기 쉽다. 이민자들은 한국에 있
을 때보다 보통 서너 단계의 신분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이

민지자들이 한국에서는 해보지도 않던 육체노동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마저 떨어지기 십상이다. 그런가 하면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 

15절에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사랑을 노래한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들에서 양을 치랴, 포도밭에서 일을 하랴,, 피부는 검게 
타고, 게달의 장막같이 볼 품이 없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처럼 부엌일만 하느라 겉으로는 볼 품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
면, 고달픈 일에 치여서 외모에 신경 쓸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노래로 들려주신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단다. 너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술람미 여인과 로렌스 형제,,, 두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외모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술람미 여인은 검게 탄 피부로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하였고, 로렌스 형제는 한 쪽 다리를 심하
게 절었다. 둘째,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비천한 일을 하고 있었다. 술람
미 여인은 들에서 양을 치고, 포도원 일을 하였다. 로렌스 형제는 남들은 
사제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시간에, 그들을 뒷바라지하며 부엌에서 15년
을 보내야 했다. 셋째, 두 사람은 모두 들이나 밭이나 부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야 했던 외로운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약점이 있는 자들이
었고, 외로운 자들이었으며, 자존감을 잃기 쉬운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
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주님을 늘 마음 한 가운데 담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와 감사의 찬양으로 가득할 수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던 결함이 있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또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운 사람이든지,,, 자신을 향한 주
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자를 ‘내 사랑아’라고 부른다. 내 사랑아,,, 내 사
랑하는 사람아,,, ‘내 사랑하는 짝이여’라는 뜻이다. 성도는 주님의 사랑하
는 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
는 주님의 짝들이다. 

주님께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
구나” 말씀하신다(15절). How beautiful you are, my darling. How 
beautiful you are! Your eyes are like doves.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말씀하
시는 것이다. 네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셨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
이 맑으면, 눈이 맑고, 마음이 어두우면 눈도 어두워진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차 있느냐, 주와 주의 것들
로 차 있느냐 하는 문제다. 마음이 이 땅의 보물로 가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보물로 가득한 사람도 있다. 세상과 짝한 사람이냐, 주님과 
짝한 사람이냐,, 성도에게는 이 사실만이 중요하다.

눈이 비둘기와 같다는 말은 마음이 맑고, 순수하여 거짓이나 교활함이 

없다는 뜻이다. 주님과 짝한 사람, 하늘의 보물로 가득한 사람은 마음이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순수하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눈은 몸
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
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눈은 마음을 상징하고, 몸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 눈이 
몸의 등불인 것처럼 마음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다는 말씀은 
마음이 맑고 순수하다는 뜻이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마음이 맑
고 순수하구나,,,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은 사는 인생도 밝고 아름답다.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벨화 송이처
럼 은은히 뿜어져 나온다. 고벨화는 향기롭지만 화려한 꽃은 아니다. 세
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도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은은히 뿜어져 나온다.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고 하였다. 침상은 부부
가 서로 꼭 껴안고 자는 곳이다. 주님의 품에 꼭 안기는 자리요, 주님을 
내 품 가운데 아주 가까이 모시는 자리다. 그 자리는 푸르다고 하였다. 주
와 함께 하는 침상은 늘 푸르고 아름답다. 

시편 23장 1-3절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인생은 설사 광야 같은 고달픈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 세상적으로는 부족
한 것 투성이일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방편이시
고, 종결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주님 안에 사는 인생은 부족해도 부족함
이 없는 인생이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 

하박국 3장 17-18절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
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고단한 인생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의 신앙고백이
요, 찬양이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나
의 힘이 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리
라. 나 비록 땅에 살지라도, 하늘의 보물로 충만한 나의 길을 걸으리라!

술람미 여자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라고 노래한다
(17절).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인생은 백향목과 같고 잣나무와 같다. 
백향목처럼 매우 천천히 자라지만, 단단하게 자라나간다. 잣나무처럼 겨
울과 같은 악조건도 묵묵히 견뎌내며,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하며 견고
하게 자라나간다.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성도의 인생도 화려하지는 않지
만, 모든 고난의 계절들도 능히 이겨내며, 주 안에서 푸르름을 자랑하며 
견고하게 자라나간다. 

채원병 목사<오클랜드정원교회>

채원병의 아가서 묵상 8

(1장 15-17절)

우리의 침상은 푸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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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전지역 렌트관리

Annie's Photo ESSAY (8) 

창 밖의 남자 

온몸과 마음을 적시는 비가 내린다.

출사 차 희망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온 아름다운 바닷가.

예상을 뒤집은 날씨를 지긋이 바라본다.

멈출 질 모르고 달려온 삶에 필요한 쉼표.

차창 밖에서 아쉬운 마음에 떠날 줄을 모른다

남섬의 더니든 근방 터널 비치

                                                                                                                       

A man in the window

It rains all over the body and mind.
It is a breathtaking beach that he ran to in a hurry with hope. 
He is watching the beach, the weather not good as he expected.
It is a necessary break that he needs from his busy life. 
He is just staying without moving in front of the car.

  At Tunnel Beach, Dunedin in the South Island

Annie Park의 포토에세이 "나는 당신을 빛이라 부릅니다" 에서  
발취하여 연재하고있다. 
이 에세이의 주인공 챨리양은 요리하는 사진 작가로서 쿠메우에서 
카페및 일식레스토랑을 운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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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손으로 

돌보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부르심에 응답하

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자비의 하나님! 세상 속에서는 나약했던 우리들입니다. 유혹 속에

서는 담대하지 못했던 부끄러움뿐입니다. 죄의 그늘에서는 자유하지 못했던 죄인입

니다.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예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

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씻으시고,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대한민국

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남과 북

이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뉴질랜드에 거하는 

모든 교민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세워가게 하여 주

시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 비자와 영주권의 문제가 해결받고, 소망하는 모든 목표를 

다 성취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교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뉴질랜드에 광림의 제단을 

세우고,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맡기신 주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시되,모든 성도들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세우신 담임목

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사,영적 지도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성

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말씀 앞에 선 모든 성

도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우리 뉴질랜드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

들,믿음의 선한 증거를 드러내게 하시고,예수 향기를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부흥의역사를 허락하시며,속회와 선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선하심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뉴질랜드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과 삶과 해나가는 모든 일들마다 주

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갈리리 성가대의 찬양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까지 올려지게 하시고, 이예배의 자리

에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꽃으로 재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한 모든 

헌신 위에도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오직 주님만 높여 예배합니다.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하늘의 신령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뉴질랜드 신앙 이야기

대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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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함으로 나아가기
마태복음 11:16~24

뉴질랜드 광림교회 주일설교 (54)

       <담임목사 정명환>

우
리는 매년 같은 절기를 맞이하고 지냅니다. 송구영신예
배, 사순절, 성금요일,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또 
송구영신예배. 그러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절기 자체의 의

미가 퇴색되고, 성탄절이 되어도 그런가보다, 사순절이 되어도 
그런가보다 하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내 안에 설렘
과 감동이 어느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교회를 향한 책망 “처음 사

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
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잖아
요. “예전에는 정말 열심이었는데...” “예전에는 주일이고 평일이
고 아주 교회에서 살았는데...”

  
물론 그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애쓰셨고 수고들도 많이 하셨습니
다. 그럼에도 늘 마음 한 편으로는 예전에 가졌던 열정의 모습이 
그리울 때도 있고,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싶은 마음들도 다들 있
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날 그 모습들이 녹아져서 지금 우리의 현재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충성하셨나요? 왜 우리는 또 헌신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에 대한 답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끊임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죄 사함의 길, 그 거
룩의 완성을 위한 길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걸음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시
간이 되길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

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거룩함으
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결단이 새겨지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세대를 비유적
으로 평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
유하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모습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피리를 부는 것은 결혼 놀이를 하는 것이
고, 슬피 우는 것은 장례 놀이를 하는 겁니다. 

  
내가 피리를 불면 저 친구가 춤을 추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습

니다. 내가 울면서 통곡을 하면 저 친구가 가슴을 치면서 맞장구
를 쳐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지금의 세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들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싫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합니다. 들어도 아무 반응을 보이
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가 있는데도 들으려 하지를 않는 세대, 듣고 있으면서
도 못 들은 척 하는 세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행하려 하지 않
는 세대.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세대.

 
 이 세대의 모습이 이천년전 예수님 시대의 모습만이 아닙니

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
대.” 

  
지금은 시대 자체가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영적인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져도, 기도가 

울려퍼져도 나와는 다른 세상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
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영적 무관심의 세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바

라보면 죄를 씻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 눈에 띠면 정결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이 들려지면 변화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새
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합니다. 슬피 통곡하면 가슴을 쳐야 합

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면 춤을 춰야 하고, 예
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보여지면 가슴 치며 통곡 할 줄 알아야 합
니다. 

  
이제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어
떤 명확한 기준 없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중 잣대
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평가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18절과 19절에 세례요한과 자신을 비교해가

면서 말씀하시는데, 딱 그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
서 먼저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들렸다 하더니.”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그 앞에 가서 죄

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주의자들, 율법
학자들이 비판하면서 외칩니다. “저 세례요한은 귀신 들렸다. 저
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살아가는 것 보니, 귀신의 힘을 입어 
사는 거다.”  이어서 19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말
하는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
님은 당시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시고,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

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
시면서 많은 이들의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자 주변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 예수라는 자는 먹기를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친하게 어울리는 천박한 인물이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비난
하고, 먹으면 또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저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
니까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니까 죄인들
의 친구라며 비난합니다.   

  
이 모든 정죄와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자신들의 이

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수하고 있는 이 
자리를 위협하는 세례요한의 일침, 내가 지니고 있는 권세를 위
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다 손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그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방식, 내 자리, 내 이권만 고

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자기 합리화.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놓치고 끊임없이 자기 합리
화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 그 안에 회개, 변화, 하나님의 역
사, 그런 건 없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합리화에 묶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

다. 오늘 세례요한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던 저들도 다 신
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자기합리화를 떨쳐버리지 못

하니까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고, 자꾸 밀어내기만 합니다. 그러자 19절 마지막에 예수님께
서 비난의 날을 세운 이들을 향해 한 마디 말씀을 주십니다. “지
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세례요한의 메
시지 선포와 삶, 그리고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삶과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자기합리화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2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을들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도시는 갈릴리 호수 북쪽 편에 몰려 있는 서로 인접한 도시입
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상
하게도 그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

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
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라.” 이어서 23절에 “가버
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
지 있었으리라.” 

  
이 도시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에 똘똘 뭉쳐있는 모습.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콧 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
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수많은 권능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굳건한 교만의 반석 위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
니다.  

이러한 안타까움과 함께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는데, 비
유하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과 소돔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멸망당
한 성읍입니다. 소돔은 타락과 부패의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이 
모든 멸망당한 성읍들에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면 그 도시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아직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믿음의 울타리, 하나
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했을 것이기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
는 거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오늘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은 

비단 이 도시들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경
험했음에도 여전히 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말씀 앞에 서서 늘 예
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도 여전
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
상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늘 내 중심, 교만함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

게 있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
리는 회개의 열매를 먼저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열매도, 
축복의 열매도, 소망의 열매도, 형통의 열매도, 헌신의 열매도, 봉
사의 열매도, 충성의 열매도, 영적 성장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우리 모
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
십시오. 자기 합리화의 그늘을 떨쳐버리십시오. 진실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금년 2020년 사순절 기간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기” 위한 영적 순례의 걸음을 새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2월 28일 일요시사 제754호  25



26  일요시사 www.sundaysisa.com

한국인들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은  국민당입니다.

한인커뮤니티의 건설적인  
의견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뉴질랜드 한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Melissa Lee 멜리사 리
방송통신 디지털미디어 다민족 분야 대변인

simonjbridges  •  mpmelissalee

Melissa Lee
National List MP  
based in Mt AlbertAuthorised by Melissa Lee MP, Parliament Buildings, Wellington.

Simon Bridges
Leader of the Opposition 

1085b New North Rd, Mount Albert, Auckland

한국발 입국제한 확산…베트남·싱가포르에 일본까지 30곳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
염증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입
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대구
나 경북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이들에 한정해 
입국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과 싱가
포르에 이어 일본도 이런 조치를 했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는 국
가는 17곳이다. 전날보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이라크, 일본 등 4곳이 늘었다.

일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후베이(湖北)성
과 저장(浙江)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구 등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일측으
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 예정이라는 사
실을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받았다"면
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중한 대응을 요청했
다"고 말했다.

베트남은 25일부터 대구·경북에 거주하거
나 이곳을 최근 14일 이내에 경유한 이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발 항공기를 통해 베트남 다
낭으로 입국했던 한국인 20명 중 18명은 곧
바로 격리됐다가 전날 밤 귀국행 비행기를 타
야 했다. 한국 교민인 나머지 2명은 14일간 
격리된 뒤 현지에 남기로 했다.

싱가포르도 최근 14일 이내 대구나 청도를 
방문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라크는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출
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라크
는 한국이 이미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해놓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국 절차가 강화된 국가는 13곳으로 타지
키스탄, 모잠비크, 콜롬비아가 추가됐다. 타지
키스탄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코로나19 확
진자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이
들을 격리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난 23일 한국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거부하기도 했다. 

콜롬비아는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을 공항 내 보건소에서 문
진하고 결과에 따라 병원 이송을 결정한다.

한편 중국은 여전히 외교부 공식 집계에 포
함되지 않고 있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
이(威海)시는 전날부터 일본과 한국 등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강제 격
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지방정부 차원의 이런 격리
가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확인이 필요하
다는 입장이다.

자국민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한 국가도 
늘었다. 네덜란드, 마카오, 오스트리아, 러시
아 등 22곳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
거나 불필요한 여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뉴질랜드, 몽골, 쿠웨이트, 체코, 라오스 5개
국은 한국과 직항노선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계획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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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잎부터 
남달랐던

‘봉’의 영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4관왕을
휩쓸면서 그의 예전 영화들도 주목받고 있다. ‘떡
잎’부터 남달랐던 그의 작품들. 메가폰을 잡았거나
제작에 참여, 또는 직접 출연한 영화들을 모아봤다.

‘오스카의 남자’
봉준호 작품들 재조명

2020년 2월23일 제1259호 |일요시사 화보 33
ⓒ다음 영화

1994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2009년 2011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9년

ⓒ영화 <백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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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Challenging times' for retailers  

2020년은 소매업주들에게 힘든 시기 

뉴질랜드 경제 이야기

중
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뉴질랜드 경제에 큰 충

격을 가져다 주고 있다. (뉴질랜드의) 여행업부터 

육류수출까지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뉴질랜드 경

제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적인가에 달려있다. 이미, 어떤 

경제학자들은 정식명칭이 Covid-19라는 그 바이러스와 

(여름)가뭄이 뉴질랜드를 불황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하

고 있다. 

C
hina’s coronavirus outbreak has delivered a 

fast, sharp shock to the New Zealand economy. 

From tourism to meat trade, the disease has 

highlighted just how reliant New Zealand has become 

on China. Already, some economists are saying the 

virus officially named Covid-19 – and a local drought 

could tip New Zealand into recession this year. 

실제로 소비자들의 (지출)예산이 줄었는데, 휘발유세, 

재산세, 보험료 등 줄이지 못하는 많은 고정비용이 인상

되고 있으며 그 연쇄효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 양을 줄

이고 있다. 더우기, 20202년 오클랜드 시내의 업무중심지

역에서 벌이고 있는 공공 건축 프로젝트인 63건의 각종 

도로공사들이 시내중심가 경제활력을 침체시키고 있다.   

Consumers budgets are really squeezes, they have 

got lot of non-negotiable expenses increasing: petrol 

taxes, council rates, insurance bills, etc, and that has 

flow-on effects, reducing the amount of discretionary 

spend people. Moreover, 63 sets of roadworks 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Auckland CBD in 2020 

are bringing downtown to a standstill.  

(주택) 렌트비가 2019년에 12년만에 가장 빠르게 올

랐으며, 렌트주택에 대한 수요와 숙소에 적용되는 새 규

정 때문이다. 2019년에 웰링턴 (주택) 렌트비는 2019년에 

4.5 퍼센트가 올랐고, 오클랜드 1.9퍼센트, 캔터베리 1.3 

퍼센트가 올랐다. 뉴질랜드 통계청(SNZ)은 이러한 인상

요인으로 렌트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와 집주인에게 적

용되는 새로운 렌트규정 즉, 2019년 7월에 도입된 ‘건강

한 주택기준(HHS)’을 든다. 집주인들은 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고 있다. 

Rents rose at the fastest pace in more than a 

decade in 2019, official figures show, amid strong 

demand and new rules for accommodation.  Rents in 

Wellington increased 4.5 per cent in 2019, by 1.9 per 

cent in Auckland and 1.3 per cent in Canterbury. The 

new rule is the Healthy Homes Standards introduced 

in July 2019. Some landlords have upgraded their 

properties tin order to meet the new standards and 

may have passed on the costs to the tenants. 

휘발유가격/항공요금 인상과 주택 인플레이션으로 지

난해 4/4분기(10월~12월)에 0.5퍼센트가 더 올라 지난해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최근 1~2년내 최고치인 1.9퍼센트

까지 끌어 올렸다. 

Combined with increases in petrol prices and 

airfares, household inflation rose by 0.5 per cent in 

the quarter, pushing annual inflation to 1.9 per cent, 

the highest in more than a year. 

또한, 최저임금은 현재의 시간당 17.70달러에서 시간당 

18.90달러로 다시 인상된다. 이 번 최저임금 인상은 (집권 

노동당의 당초 선거공약인) 2021년까지 최저임금 목표 

20불로 다가가는 단계다. 뉴질랜드 실업률은 4.2퍼센트로 

낮고 2020년 올해에 4만3천600개의 일자리를 늘릴 것으

로 예상한다. 

Also, the minimum wages is set to increase again 

in April to $18.90 per hour from the current rate of 

$17.70 per hour. The increase is a step toward to 

goal of $20 minimum wage by 2021. New Zealand's 

unemployment rate was low at 4.2 percent, and the 

economy predicted to add 43,600 jobs in 2020.

고용주들, 특히, 평균 순수익이 낮은 소매부문의 고용주

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2020년은 소매업주들에게 힘든 해

가 될 것 같다. 

Employers, particularly in the retail sector where 

average net margins are really low, simply can’t afford 

to pay more. Overall, 2020 is going to be ‘challenging 

times’ for retailers. 

하병갑 회계사/법무사(Conveyancer) 

현, 나우엔젯뉴스(www.nownz.news) 발행인  
전, 코리아 포스트 칼럼리스트(“NZ Inside”) 
전, 굿데이 신문 칼럼리스트 
전, 뉴질랜드 타임즈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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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앞서 지
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언급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 총장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비상장 계열사 주
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 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하지
만 권 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7개월 뒤 이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
파>는 이들의 주가조작 및 금전거래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매체는 지난 17일 ‘윤석열 아내 김건
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경찰 수사첩보 보고서와 함께 보
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3년 경찰이
직접 작성했고, 정식 내사가 진행된 것으
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08년 11
월 ‘다르앤코’라는 상장사를 매입했다.
목적은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2009년
1월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는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문제는 그 다음
부터였다.

상장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내리
막을 탔다. 상장 첫날 주당 9000원에서
이듬해 2000원까지 하락했다. 권 회장

은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는 이모씨를
만났다.

권 회장은 이씨에게 자신의 주식 100
만주를 맡겼고, 다른 주주들도 소개시켜
줬다. 이들은 이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
식과 계좌, 돈 등을 빌려줬다. 이른바 ‘전
주’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김 대표도 등장
한다. 권 회장은 2010년 2월 이씨에게
김 대표를 소개시켜줬다. 윤 총장과 결혼
하기 2년 전이다.

경찰은 ‘작전 시작 시점’을 2009년
11월경으로 봤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2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다. 이씨는
사채 100억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였다.

작전 일환으로 증권사 매수 추천과 긍
정적 기사가 뒤를 이었다. 마침 주가가 상
승할 만한 호재도 있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1년 3월 8000원으로 정점
을 찍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아내 김건희-도
이치모터스 권오수의 수상한 10년 거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도이치모터스 우회상장 4개월 뒤, ‘두
창섬유’라는 회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 가량을 장외 매도했다. 매도 대상
자는 다름 아닌 김 대표였다. 눈길이 가
는 건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다.

도이치모터스는 인수합병 전 두창섬유
에 40억원을 빚지고 있었다. 도이치모터
스는 상장 이후 두창섬유에 채권을 주식
으로 전환하며 채무를 털었다. 두창섬유
는 이 주식의 일부를 김 대표에게 팔았다.
매입비용은 시세보다 200원 정도 낮았
다.

문제는 두창섬유가 권 회장 회사라는
사실이다. 권 회장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했고, 채권을 주식
으로 전환하면서 채무를 해결했다. 이 과
정에서 김 대표는 ‘개인’으로서 ‘오너’
주식을 넘겨받은 셈이다. 특수 관계가 아
닌 이상 통상적이지 않다는 관측이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는 경찰이 ‘작전
시기’로 보는 2009년 11월∼2011년
11월과 겹친다. 권 회장이 선수 이씨에
게 김 대표를 소개해준 때다. 매체는 김
대표가 매입한 8억원가량 주식을 해당
시기에 팔았다면 상당한 차익을 봤을 것
으로 추정했다.

윤 총장과 결혼 이후에도 김 대표와 권
회장 간 거래는 계속됐다. 도이치모터스
는 자동차 할부 금융회사 ‘도이치파이낸
셜’을 설립했다. 김 대표에게 40만주가
배정됐다. 주식 가격은 액면가 500원 그
대로였다. 오너 일가가 아닌 이상 이례적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파이낸셜 신주

200만주를 주당 1500원에 추가로 매
입했다. 발행 당시 액면가 500원짜리 주
식을 3배 가격에 사들였다. 도이치파이
낸셜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평가액이
3배 올라갔다. 김 대표의 2억원 평가액
역시 6억원으로 뛰었다. 

2017년 1월 김 대표는 도이치파이낸
셜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때 김 대표가 사들인 전환가격은 주당
800원이었다. ‘우리들 휴브레인’이라는
회사는 주식을 주당 1500원에 사들였
다. 미래에셋은 주식을 주당 1000원에
사들였다. 법인이나 기관투자가보다 개

인이 더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된 보고서는) 경

찰이 작성한 것이고, 김 대표 이름이 거
론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내사
대상자는 권 회장과 이씨였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제보자만 제한적으로
접촉했으며 김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확
인 등을 위해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밝
혔다.

도이치모터스는 즉각 반박자료를 냈
다. 회사는 지난 17일 ‘확인되지 않은 억
측과 오해를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
며 ‘도이치모터스와 전혀 무관하며 대주
주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절 없
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이어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
사와 투자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며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토타임즈>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는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관계자는 “국
내 주가 조작 사건 조사 절차는 관련 법
상 금융감독원이 광범위한 거래계좌 조
사를 하고,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의
결에 의한 고발을 거치지 않고서는 금감
원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
이 제보에 의해 신빙성을 판단하고 금감
원에 통보했다면 단서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며 “도이
치모터스는 대표 및 경영진 누구도 당시
주가 조작에 대해 외부인과 접촉한 사실
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권 회장은 누
구일까. 그는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바
닥부터 시작해 정상에 오른 입지적 인물
로 평가받는다.

권 회장은 대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
했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거쳤다.
이후 한신상사, 대웅상사, 두창섬유 대표
이사 등을 거쳐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권 회장은 졸업 직후 서울로 상경했다.
동대문시장에서 원단 판매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섬유 외판원이었다. 처음 받은 월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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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부인-권 회장 무슨 이유로?
“경 내사 중단” vs “내사한 적 없어”

윤 청문회
도이치 언급

수상한 거래
진실? 거짓?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들이 결탁해 주가를 조작했고 경찰
이 내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권 회장은 업계 안팎에서 입지적 인물로 꼽히는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다. 불쑥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된 권 회장. 그는 누구일까.

시장서 원단 팔다…태풍의 눈으로

‘김건희 의혹’
BMW 딜러 재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정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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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하지만 남들보다 탁월한 영업능
력을 인정받으면서 월급이 100만원까지
올랐다.

당시 섬유사업은 호황이었다. 5공화국
시절 교복자유화 등으로 수요가 폭발하
는 등 사업 환경이 나쁘지 않았다. 권 회
장은 이후 독립을 결심했다. 주변 만류가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그야말로 승승장구했다. 섬
유회사 대웅상사를 설립한 그는 섬유제
조 및 유통회사를 5곳까지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권 회장은 2010년 <파이낸셜뉴스>와
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독립하
면 망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만류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4년간 치밀하게 준
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영업을
하면서 130여개의 회사를 담당했다. 대
형 고객사 4∼5개는 평생 함께 할 사업
파트너로 만들었다. 물고기 몰듯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대형 고객사만 쥐고 있
으면 밑에 있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따
라온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섬유사업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했다. 당시 권 회장이 꼽은 성장 가능성
있는 사업 분야는 자동차 딜러, 외식, 임
대, 금융, 호텔업 등 5개였다. 권 회장은
장고 끝에 자동차 딜러업을 선택했다.

국내 소득수준이 높아진 만큼 가능성
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직접 경
험한 면이 컸다. 권 회장은 우연히 친구
의 BMW를 운전했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이정도 성능이면 팔아볼 만 하겠
다는 생각이 든 것도 이 때다.

권 회장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BMW
코리아 문을 두드렸다. 당장 차를 팔 수
있도록 딜러 권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
도권과 주요 도시에는 기존 딜러들이 자
리를 잡고 있었다. 권 회장이 배정된 곳

은 강원도 원주와 제주도였다.
권 회장은 원주에 500평 규모 전시장

을 지었다. 권 회장은 진출 첫해에 무려
350대의 BMW 차량을 팔았다. 도이
치모터스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울린
때다. 권 회장은 1년 만에 서울로 진
입할 수 있었다. 권 회장은 답십리에
터를 잡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워
나갔다. 도이치모터스는 코오롱모터
스, 한독모터스 등과 함께 BMW주
요 딜러로 어깨를 나란히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를 이끌며 ‘최
초’ 타이틀을 거머줬다. 국내에선 처음으
로 BMW 미니를 론칭했고, 2008년
에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됐다. 

‘김건희-권오수’ 의혹을 두고 반
응은 제각각이다. 당장 실체를 밝혀달
라는 요구가 있는 반면 이미 철지
난 이야기라는 관측도 있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
시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주가조작 연루 특검으로 밝혀주
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
원인은 ‘2013년 경찰 내사가 중지돼 도

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 대표 관여 의
혹이 어둠속에 묻히게 됐다’며 특검을 촉
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청원 동의 인원
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답
변 기준을 20만명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첫 청원 이후 30일 이내 100명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은 검토 후 게시판에 공
개한다. 이후 동의 여부를 추가로 묻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공개 기준을 충족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번 <한겨
레>, 이번엔 <뉴스타파>, 또다시 묻어버
리려다가 실패한 듯’이라고 비판했다. 이

어 경찰청 입장 보도 링크를 공유하며
‘이거, 이거, 청문회 때 내놨지만 영양가
없어 아무도 먹지 않아서 물린 음식이죠?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재활용)하다니, 명
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라고 지적
했다.

김 대표가 재산을 형성한 과정은 윤 총
장 인사청문회에서 언급된 바 있지만 특
별한 주목 없이 넘어갔다.

당시 윤 총장 청문회에선 김 대표와 권
회장 간 거래를 두고 자료 요청 요구가 잇
따랐다.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 주식매매계약
서를 요청했지만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
고 말했다.

채 의원은 “최초로 2013년 후보자 배
우자가 매수할 당시 서면답변에 보면 공
모절차에 참여를 했다고 나오지만, 금감
원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 검
색해봤는데 공모에 대한 공시는 전혀 없
다”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김 대표의 도이치파이낸셜
20억원 주식매매계약서와 도이치파이낸
셜 주식 40만주 매도 당시 계약서 등에 대
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채 의원은 “20
17년 이 주식을 다시 매각했는데 당시 회
사 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기업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판단
된다”며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중요한 부
분이라고 생각된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김
진태 의원도 “일반인들이 매입하기 어려
운 비상장주식을 무려 250만주를 샀다”
며 “도이치파이낸셜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미래에셋도 주당 1000주에
인수를 했는데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인수하면 차액만큼 부당한 이득을 본 것
이 아니냐”고 캐물었다.

당시 윤 총장은 “미래에셋은 연리 7%
수익이 보장된 배당 우선주고, 제 식구(부
인)가 인수한 것은 일반 보통주로 알고 있
다”며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주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답했다. 여러 의원이 계약서를 요구
했지만 윤 총장은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권 회장의 도이치모터스는 혁혁한 성
과를 내고 있다. 도이치모티스는 2016
년과 2017년 연결 기준 매출 6734억
원, 9501억원을 올리다가 2018년 1조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도
이치모터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 폭도 컸다.

도이치모터스 매출액은 1조2111억
원을 기록했다. 직전 년도에 비해 14.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무려 64.2% 증가
한 831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은 58.2%
증가한 548억원이었다.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
에 10개 전시장이 있다. 서울에는 7곳
(성수·한남·동대문·대치·양재·잠실·
송파), 경기 하남, 강원 원주, 제주에는 각
각 1개씩 분포돼 있다.

서비스센터 역시 10곳이다. 서울 5곳
(동대문·송파·도곡·성수·양재), 경기
3곳(구리·미사·하남), 강원도 원주와 제
주에 1개씩 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
스 최대주주다. 27.64% 지분이 있다.
친인척인 지분까지 포함하면 특수관계인
지분은 32.76%에 달한다. 

도이치모터스에는 6개 계열사가 있다.
▲도이치파이낸셜 ▲디에이에프에스 ▲
지카 ▲도이치피앤에스 ▲도이치오토월
드 ▲도이치아우토 등이다. 도이치모터
스는 이들 회사 최대주주다. 

김정수 기자 kjs0814@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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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자수성가

지난해
최대 실적

외판원서 상장사 오너로 우뚝
성장가도 달리다 걸림돌 불쑥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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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My father is a businessman.;저의 아버지는 사업가이십니다.

2561. My father runs a bookstore.;저의 아버지는 서점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2562. My father is unemployed at the moment.;저의 아버지는 지금 무직이십니다. (실업상태)

2563. My brother took lessons on the guitar for two years.;

저의 오빠는 2년간 기타 수업을 받았어요.

2564. My school is co-educational.;저의 학교는 남녀 공학입니다.

2565.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저질러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다.

2566. There is a public phone booth over there.;저쪽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2567. We've piled up quite a bit of cash in our savings account.;저축통장에 돈이 꽤 모였어요.

2568. May I show you our line?;저희 물건을 보여 드릴까요?

2569. Do you have an account with us?;저희 은행에 예금이 돼 있으십니까?

2570. I hope you enjoy your stay in our hotel.;저희 호텔에서 편히 묵어 가셨으면 합니다.

2571. We have Civil Defense Exercises once every month.;

저희는 매달 한 번씩 민방위훈련을 해요.

2572. I appreciate your taking your time with us.;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73. I think it's a reasonable price.;적당한 가격인 것 같군요.

2574. Carry the war into the enemy's camp.;적반 하장.

2575. I'm trying to figure out the best way.;전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예요.

2576. I moonlight as a reporter.;전 부업으로 기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577. I'm on nobody's side.;전 어느 쪽도 아닙니다.

2578. I'm not a coffee drinker.;전 커피를 안 마십니다.

2579. Are there any messages for me?;전갈은 없는지요?

2580. What's your major?;전공이 뭔가요?

2581. There are six of us all together.;전부 여섯 명입니다.

2582. Let's go at full speed!;전속력으로 달립시다!

2583. Thank you for coming to see me off.;전송을 나와 줘서 고맙습니다.

2584. Give me the whole amount in ten-dollar bills.;전액을 10달러짜리로 주세요.

2585. Haven't we met before?;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586. I've seen you somewhere before.;전에 어디서 뵌 일이 있었지요.

2587. I think I've seen you before.;전에 한번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88. May I have your message?;전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2589. Will you put down the message on a paper?;전할 말씀을 종이에 써 주시겠어요?

실용 영어 회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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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의 낚시랜드 15

생 선 회

생선 요리의 진수는 무어니 해도 생선회 일것이다.

생선회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의 요리 같지만 익히는 요리에 비하여 맛과 영양이 월등하
고 조리방식도 칼 한자루만 있으면 해결 되고 차원있는 예술성까지 겸하여 매우 생산적,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건강식이다.

생선회를 고급 요리로 선호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로서 조리방식에서 먹기까지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즈음 한국식으로는 기본 지식이 없는 요리사
들에 의해서 일본식을 선호하는 탓인지 일본식 흉내를 내어 국적 불명의 회를 자주본다.

옛부터 내려오는 전형적인 한국방식은 주로 활어를 사용하여 국수처럼 가늘고 길게 칼
질하여 예쁜 소쿠리 위에 상추나 깻잎을 깔고 3~4인분 정도의 양을 높게 쌓아 올리고 주변
에 풋고추 , 마늘등을 깔아 마무리 하는 방식이다. 양념으로 초장, 쌈장, 된장등이 있고 상
추, 깻잎, 풋고추, 마늘등으로 쌈을 싸서 여기에 소주를 한잔씩 곁들이면 회맛이 한층 더 살
아나게 된다.

그러나 요즈음의 소주처럼 단맛이 지나치게 강하면 회맛을 떨어뜨림은 물론, 건강을 해
치는데 알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일본식은 흰살과 붉은 살로 구분하여 회를 먹기 1~2시간 전에 잡아 약간의 숙성을 시킨 
상태 즉 단백질이 분해 되어서 아미노산이 발생하는 시기가 가장 맛이 좋다. 이점에서 두
나라 사이의 즐기는 방식의 차이점을 찾아 볼수 있다.

1~2시간이 경과한 생선은 씹을때 입속에서 부드럽게 풀려 와사비와 간장이 어울려 생
선 본래의 맛이 가장 살아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쫄깃하게 씹히는 맛을 선호하는 한국사람
에게는 살점이 물러져 한물간 생선으로 인식되 덜 선호하는 편이다. 씹는맛과 삼키는맛의 
차이점, 혹은 과정과 결과의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흰살은 폰즈(일본식 초간장) 붉은살은 와사비와 간장에 먹는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흰
살은 가능한 얇게 저며야하고 붉은살은 두툼하고 크게 썰어 한입이 되어야 제 맛이 난다.

일본사람들은 사시미란 이름으로 외국에 먼저 소개 하여 사시미란 단어가 국제어로 되
어 버린지 오래다. 생선회와 스시를 놓고 어느것이 먼저냐 할때 일본사람은 스시고 한국사
람은 생선회에 수저가 먼저 간다. 즉, 의외로 일본사람들은 생선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심
지어는 스시를 엄청 좋아 하면서 생선회는 먹지 않는 사람도 많다.

생선회를 먹은 역사도 한국이 더 오래다. 과연 어느나라 음식일까?

                                                                                     
                                                                         <전 언론인, 만나식당 대표>

                                                                                             <다음호에 계속>

쌈장, 초장 (한국식)
(잉어회의 예)

간장 (일본식)
(참치모듬의 예)

생선회의 차이점

컷 유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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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확인: 일요시사 홈페이지 www.sundaysisa.com  알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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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 LAWOFFICE
Barristers & Solicitors

알아두면 유용한 영문 회계 용어 (67)

기업발전적립금                 business development reserve

기업법   business law

기업사회회계   social corporate accounting

기업실체   business entity

기업실체   corporate entity

기업실체   enterprise entity

기업실체개념   entity concept

기업실체의 공준  business entity convention

기업실체의 공준  entity convention

기업실체의 공준  entity concept

기업실체의 공준  postulate of business entity

기업실체이론    entity theory

기업실체회계   entity accounting

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CP)

기업업무처리절차 재설계 Business Process Redesign (BPR)

기업여건   business condition

기업예산   business budget

기업예측   business forecasting

기업외부의 재무활동  total external financing

기업원가   enterprise cost

기업윤리   business ethics

기업융통어음매매손실 losses on disposal of commercial papers

기업융통어음매매이익 gains on disposal of commercial papers

기업융통어음이자  interest on commercial papers

기업의 계속성   enterprise continuity

기업의 사회적 보고  corporate social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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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Lee이태희 ipsdavidlee@gmail.comipsdavidlee@gmail.com
64 21 531 037

Senior Development Manager
IPS Services

- 한국 건설업체 운영 경력 10년

- NZ 부동산 개발사업 5년

- 오클랜드 아파트 프로젝트 관리 3년

- NZ 부동산 에이전트 경력 13년

 레이와이트 이중권의 부동산 이야기 

오클랜드 전지역 렌트관리

임
대 주택을 구 할 경우 이에 따른 편리한 
점과 불편한 점이 있겠다. 불편한 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사를 하는 경우

가 종종 생긴다. 그에 따른 불편함과 비용이 발
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이 물
가 상승과 임금 인상률 보다 높기에 구입이 늦
춰 지면 질 수록 부동산 구입 기회는 줄어든다
고 봐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의 가장 큰 장점
은 직접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건물주에게 수리만 요청하면 해결된
다. 

이번 컬럼은 세입자 시 수리 요청과 절차를 간
단히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집 사용시 수도 꼭
지나 샤워실 호스 문제 발생 등 기존 체틀에 문
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럴 경우 집주인 또는 담당 임대 주택 관리 매
니져에게 연락을 하여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수리 요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
다. 

세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 카페
트 또는 벽 얼룩 등) 세입자 실수로 파손 된 체틀
에 관해서는 세입자의 몫이라고 봐야 한다. 수리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며 불편만 가중시키는 건
물주도 적지 않다. 그래서 수리 요청에 즉각 대
응하는 건물주를 만나는 것은 세입자의 복중의 
복이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기본적인 주거 환
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고장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수
리에 나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수리 요청에 늑장 대응하는 건물주를 대처하
는 방법을 적어 본다.

우선 고장이 발생하면 건물주에게 전화 연락
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이메일
이나 텍스트 메세지를 보내서 통보를 했다는 증
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 또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전화 연락에 앞서 임대 계약서를 
먼저 검토해서 임대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 할 
필요가 있겠다. 

고장 사실을 통보 없이 방치하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후 빠른 시간 
내로 알려 주어야 하며 건물주도 세입자의 수리 
요청을 전달받은 뒤 빠른 기간내에 답변을 보내
도록 하여야 한다.

세입자의 수리 요청은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올바른 수리 요청 
절차를 따라야 건물주의 호의적인 반응을 제때
에 이끌어 낼 수 있다. 요청은 가능하면 구체적
으로 작성하고 고장 부분의 사진 등을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만약 고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
다면 증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분과 연락처 등

도 함께 적는다. 증인은 제 3자일 경우에만 포함
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관계자일 때는 포함하지 
않는 편이 좋다.

수리 요청을 작성할 때 고장이 발생한 항목과 
고장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도움이 된다. 
고장이 발생한 일시와 고장 발생원인 등의 내용
도 함께 알려야 한다.

이메일로 전달할 경우 전달 사실과 확인 증명
이 가능한 사진 등 참고 자료를 보낸다. 우편으
로 전달할 때는 수신자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우
편 수단으로 보내고 직접 전달하더라도 반드시 
건물주 측이 요청을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
아 보관한다.

 건물주가 수리해줄 의도는 있지만 ‘초보 건
물주’ 라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수리에 나설 수도 있다. 일정 금액까지의 수리
는 세입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
당 수리비는 다음 임대료에서 차감하거나 수리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물론 합의 된 내용
은 문서화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약 
1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건물주에
게 간단히 통보여 동의를 구한 후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 등을 건물주에게 보내서 처리
하는 방법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물주가 지
정한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에 나서도록 하는 방
법도 있다. 

주의 사항
수리 요청에 건물주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

을 때 일부 세입자는 수리가 이뤄질 때까지 임
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도 한다. 그러나 임대료를 정해진 기간내에 내지 
않게 되면 임대료 지불과 관련, 부정적인 기록이 
발생하고 건물주 측이 퇴거를 실시할 수 있는 원
인을 제공하는 셈이니 주의해야 하겠다.

일부 세입자는 건물주의 무대응에 직접 수리
를 실시한 뒤 수리비만큼 제외한 임대료를 보내
기도 하는데 역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에 주의해야 할 방법이다.

정해진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계
약 위반으로 이렇게 되면 본드 금액을 환불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다음에 렌트를 구 
할 경우 세입자로써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 임대 
주택을 찾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주
의 해야 하겠다.   

렌트시 발생하는 분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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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많은 본사들은 우
선 자신의 생존부터 확보하고
고객과 가맹점 이익을 고려하
는 정책을 펴왔다. 워낙 영세한
본사들이 많다 보니 가맹점을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
문이다. 생존에 급급하다 보면
메뉴 개발이나 마케팅은 소홀
히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점포
경쟁력이 약해지고 본사 또한
어려워지면서 브랜드가 서서히
사라진다. 특히 외식업은 창업
시 본사가 가맹점에 제대로 된 지
원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낙곱새
부대장부대찌개’가 주목받고 있
는 이유다.

수제 부대찌개 전문점 낙곱새
부대장부대찌개는 낙곱새(낙지,
곱창, 새우)로 콜라보 메뉴를 선
보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원래 부대찌개 자체가 대
중적인 전통 메뉴인 데다 한국
인이 좋아하는 낙지, 곱창, 새우
를 추가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
아하는 메뉴로 탄생한 것이 인
기 요인이다. 

특히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
는 곱창 메뉴의 원재료를 값비싼
대창을 사용해 곱창 마니아층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식재료 품질이 좋기로 소문난
낙곱새부대장 소스에 대창이 사
르르 녹으면서 풍미를 더하고
있다. 작년에 선보인 콜라보 메
뉴는 낙곱새부대찌개, 닭곱새부
대찌개, 부(햄)곱새부대찌개 등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핫하다.가
격은 1인분에 1만1000원으로

저렴하고 양도 푸짐하다. 불황
에 주머니가 가벼운 소주 마니
아 고객들을 견인하고 있다.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 인기
요인 중 하나는 비수기인 여름
철에도 장사가 잘 된다는 점이
다. 치즈볶음밥 등 볶아서 비벼
먹는 메뉴인 일명 자글이 메뉴
가 식사 시간대에 큰 인기를 끌
고 있다. 낙곱새부대장은 사계
절 메뉴를 모두 구비한 콘셉트
를 완성한 셈이다.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는 가

격도 저렴한 편이다. 맛과 식재
료 품질은 좋고 양도 푸짐하지
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
다. 가성비와 가심비가 모두 높
다. 수제로 만든 고급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차별화에 성공
했다. 최첨단 시설장비를 보유
한 직영공장에서 효율적인 분
업시스템과 최고의 위생공정으
로 제조한다. 품질관리를 한 수
제사골, 자연발효천연치즈수제
햄, 수제소세지, 수제숙성육류
등을 ‘당일제조·당일배송’ 원
칙으로 각 가맹점에 공급한다.
부대찌개 현대화와 고급화를 이
뤄낸 것이다. 

‘부대장 사골치즈 부대찌개’
는 1인분에 8000원이다. 소주
한잔 하기에도 충분한 양이라
인기가 매우 높다. 그 밖에 오징
어와 문어를 얹은 부대찌개 등
다른 점포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메뉴도 다양하다. 특히 가
족단위 고객을 위한 돈까스와

함박스테이크 세트메뉴도 선보
이고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 가
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한다.

동시에 본사는 식재료의 가맹
점 공급단가를 낮춰 가맹점 마
진율도 충분히 확보해준다. 낙
곱새부대장부대찌개가 식재료
가맹점 공급단가를 낮출 수 있

는 이유는 본사가 24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외식 프랜
차이즈로 전국 통합 제조 및 물
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
문이다. 본사는 중간 유통단계
를 없애고 생산 및 유통 마진을
낮춰 각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
으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
원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창업
자들은 간편한 조리만 하면 된
다. R&D 센터를 통한 메뉴개

발과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본
사의 지속적 투자로 가맹점주
는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면 된
다.

하지만 고객만족도가 높고 손
님이 많아도 마진율이 낮으면
창업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
이라고 할 수 없다. 점포매출도
높아야 하고 영업이익률도 높아
야 금상첨화 업종이다. 그런 측
면에서도 부대장부대찌개는 새
해 유망한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건비 부담이 적고, 골목상
권 2층 이상 점포도 가능해 점
포 임대료를 줄일 수 있다. 낙곱
새부대장부대찌개는 조리와 점
포 운영이 쉬워서 식재료 관리,
종업원 관리 경험이 없는 창업
초보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
는 업종이다. 거의 모든 식재료
가 조리하기 쉽도록 본사 공장
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그릇에
담아 내놓기만 하면 된다. 특별

한 요리사가 필요 없다. 이러한
운영 시스템은 매장 직원들도
쉽게 일을 익힐 수 있게 해, 직원
채용에도 유리하고 인건비도 절
감할 수 있다. 요즘처럼 직원 구
하기 힘든 때에 점포운영 효율
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성공 포
인트다.

상권에 구애받지 않고 2층 이
상 점포도 창업 가능한 업종이
라 점포 임대료를 줄여주기 때
문에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
부대찌개는 대중성이 높은 음식
이라 가성비만 높으면 지역상권
에서도 수요가 충분하다. 굳이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은 중심상
권 1층 점포에 입점할 필요가
없다.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는 임
대료가 저렴한 골목상권이나 2
층 이상 점포에 입점하는 내실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안성맞춤
인 것. 지역상권에서 맛집으로
소문만 나면 단골고객이 많이
확보돼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점심식사 메뉴부터 저녁
술안주 메뉴까지 다양하게 구성
하고 있어 점포 회전율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률이 보장된다.
낙곱새부대장부대찌개는 메뉴
경쟁력뿐만 아니라 창업 아이템
으로도 장점을 두루두루 갖춰,
올해 창업시장 다크호스로 주목
받고 있다.

효율화

고객만족·가맹점 수익성
외식업 성공 필수 조건

생존에 급급하다 보면 
메뉴 개발·마케팅 소홀

식재료

강병오 대표는 창업컨설팅 업계의 대표적
회사인 (주)FC창업코리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대 창업대학원에서 박사를 마친
국내 1호 창업학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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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외식업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고
객만족과 가맹점 수익성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모자라면 브랜드가 오래가지 못
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고, 본사 이익이 나
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라야 도덕적 명분을 세
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 

     강병오의

트렌드 읽기
     

 
강 오의

렌드 기기기읽읽렌렌트트
병강강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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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야외활동이 줄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지속
되면서 운동량이 급격히 줄게 된
다. 그로 인해 스마트폰과 컴퓨
터 사용시간이 늘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아진다. 

골밀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
은 갱년기 이후 여성이나 노년층
은 다소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을
입을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허리골절은 외부 충격에
의해 척추가 주저앉거나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충격 없이도
발생한다. 골밀도가 낮은 어르신
들은 사소한 충격이나 낙상으로
도 다칠 수 있다. 

허리통증 검사결과 범위가 넓
지 않다면 비수술적 치료로 개선
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아 진단과 수술을 진행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청주정형외과 신재명 원장은

“허리디스크 초기 증상은 비수
술적 치료로 충분히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다”며 “통증이 심하지 않
은 초기 증상이라면 가까운 정형
외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고 안정
을 취하면서 소염진통제와 약물
요법,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비
수술적 치료 등을 통해 호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척추는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
을 유지하고 우리 몸을 지탱하는
만큼 손상 시 심각한 통증과 엉
치와 다리저림, 보행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허리통
증이 발생했을 때 허리 외 동반
된 손상이 있는지 정밀검사를 진
행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X-ray 및 MRI 촬
영을 통해 골절 여부를 파악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심한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해 수술

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비수술적 치료 중 하나인 신경

차단술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염증이나 통증완화를 위한 대표
적인 비수술 치료방법이다. 통증
원인이 되는 신경부위에 약물을
주사해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이다. 정확
한 시술을 요하는 만큼 특수영상
증폭장치(C-arm)를 이용해 실시

간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병변부
위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어 시
술 정확도는 물론 예후도 좋다. 

신 원장은 “허리디스크를 유
발하는 초기 증상은 비수술적 치
료로 통증 및 기능개선이 가능하
다”며 “특히 비수술적 치료방법

인 프롤로주사(인대강화주사),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시
술로 장기적인 우리 몸의 전체적
인 균형을 회복하고 척추질환 재
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증상이 의심되면 조기에
가까운 정형외과에 방문해 정확
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다.

자료제공: <뉴스와이어>

호전 가능

멘탈 헬스케어 전문기업 ‘옴
니씨앤에스’가 옴니핏브레인 ‘더
(the) 쉼’ 앱으로 ‘마음챙김 4주
프로그램’ 명상 서비스를 론칭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the) 쉼은
뇌파측정기기 옴니핏 브레인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명상 앱
이다. 

단순히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
을 진행하는 타 앱들과 달리, 명
상 콘텐츠에 뉴로피드백을 적용
했다. 명상 중 뇌파변화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
인 명상 몰입이 가능한 개인용
뉴로피드백 명상 앱이다. 명상
을 마치면 명상 결과 리포트를

제공받아 자신의 명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마음챙김 4주 프로그램은 마
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
하는 MBSR(Mindfulness-Ba
sed Stress Reduction)에 바탕
을 둔 명상활동이다. MBSR은
미국 매사추세츠대 의학부 명예
교수 존 카밧진 박사가 1979년
창안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
고자 만든 의료 명상으로, 뇌과
학에 기초한다. 명상 효과를 과
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다. 

옴니씨앤에스는 분당 서울대
학교병원팀과 함께 마음챙김 4

주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임상시험단계를 거쳤고 효과를
검증해 오픈했다. 

임상시험은 3개 대조군 즉 옴
니핏 브레인을 통해 마음챙김
명상을 진행한 훈련군과, 브레
인을 사용하지 않고 마음챙김
명상을 진행한 훈련군, 그리고
마음챙김 명상이 아닌 다른 방법
의 자가 훈련군을 설정해 진행했
다. 옴니핏 브레인을 통해 마음
챙김 명상을 진행한 훈련군이 감
정부조화 및 손상척도/PHQ 우
울증상 척도 등 심리불안 수치
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더(the) 쉼 앱 프로그램은 마
음챙김 4주 프로그램 이외에도
뇌파측정을 통해 두뇌 상태를
분석해주는 마인드스캔을 비롯
해 영상을 포함한 명상 콘텐츠
및 바이노럴 비트가 포함된 힐
링뮤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
공한다. 

김용훈 옴니씨앤에스 대표는
“최근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홀로’ 문화
와 맞물리면서 디지털 명상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뇌파, 맥파를 분석해
스트레스 정도, 누적 피로도, 집
중력 등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
른 힐링 콘텐츠로 정신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
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와이어>

진단 먼저

청주정형외과 서울연합메디컬정형외과의원 신재명 원장이 겨울
철 허리디스크 통증 개선방법을 제안하고 의견을 밝혔다. 

ⓒ뉴시스

‘마음챙김 4주 프로그램’ 앱 개발
디지털 명상으로 스트레스 완화

야외활동 줄고 실내 생활 시간 지속
스마트폰·컴퓨터 사용 시간 늘면서…

집에만 있다가…

자신의 명상 상태 한눈에 파악
옴니씨앤에스-분당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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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스(Ipsos)가 세계 8개
국 16~74세 성인 8001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
나19)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
면, 세계 8개국 국민 대다수

는 코로나19가 매우 위협적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66%), 호주(61%), 미
국(55%) 국민 2명 중 1명 이
상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병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
다. 반면 캐나다(42%), 러시
아(42%), 영국(43%), 독일
(47%)은 상대적으로 발병 위
협에 대해 덜 우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평균 5명 중 1명(19%)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
고 있으며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2배 이상의 사람들
은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동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55%), 캐나다(51%), 호
주(50%), 일본(49%) 순으로
코로나19 확산 감소에 동의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았
다. 

또한 8개국 국민 5명 중 4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대해
적당하거나 상당히 많은 정보
를 보고 듣고 읽고 있다고 응
답했다. 데이터를 종합해 보
면 대부분 사람이 코로나19

가 위협적이라 느끼며 관련 정
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
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
한 주요 조치에 대해 광범위
한 지지가 보이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5명 중 4명이 감염국 여행
자 의무 검역을 지지하고 있
으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
람들의 의무 검역에 대해서
도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지
지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 3분의 2는 정부가
감염국 여행을 금지하고, 자
국 항공사 중국 취항을 제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뉴스와이어>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
과 극복을 위해 충청도 지역에
지원물품을 기부했다. 

KMI 사회공헌사업단은 지
난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
인재개발원 인근에 마련된 충
남도지사 현장집무실을 찾아
2500만원 상당의 마스크(KF
94)와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양승조 충
남도지사, 한만진 KMI 사회
공헌사업단장, 이해영 충남 사
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팀장 등이 참석했다. 기증된 물
품은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충청도(진
천·아산·천안) 지역민들과 방
역 관련 담당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KMI의 이번 사회공헌활동
은 우한 교민 격리시설이 마련
된 충청도 지역에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후원, 국민 건강
을 지키고 감염증 극복에 기여
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 단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 관련
담당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MI는 코로나19 예방과 확
산 방지를 위해 재단 산하 전
국 7개 건강검진센터(광화문·
여의도·강남·수원·대구·부
산·광주)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
께 KMI 학술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국민 건강정
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을 대상
으로 감염증 예방수칙 및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
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
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사
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와이어>

러시아, 영국, 독일은…

마스크·손 소독제 전달
국민 건강·감염증 극복

코로나19 예방 지원물품 기부
세계 8개국 대부분 높은 우려 나타내
감염국 여행금지·의무검역 조치 지지

KMI한국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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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식조사

ⓒ뉴시스. 본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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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중에서 가장 민감한
퍼터는 수백년간 뒷부분 힐 쪽
에 샤프트를 연결하는 일자형
블레이드 형태 하나로만 유지되
어 왔었다. 그 상식의 틀이 19
세기 후반, 엉뚱한 골퍼에 의해
깨졌다. 그 발상의 전환으로 인
해 오늘날 사용되는 퍼터는 샤
프트가 중앙에 끼워졌거나, 헤
드 뒷부분을 둥그렇게 만든 말렛
형 퍼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발
전했다. 그 전환을 이끌어낸 골
퍼는 누구였을까?

120여년 전인 1896년 뉴욕
의 한 골프장. 홀컵까지 거리는
1미터 남짓에 왼쪽으로 경사져
있다. 아더 프랭클린 나이트는
퍼팅 자세를 잡았다. 홀컵 하나
거리 정도 왼쪽으로 겨냥하면서
늘 사용하는 블레이드 형태의 퍼
터를 정확히 밀었지만, 볼은 왼
쪽으로 당겨지면서 홀컵을 빗나
가고 말았다. 아더는 화가 치밀
었다. 

퍼팅이 성공했으면 클럽 토너
먼트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다.
보기 플레이어 수준의 평범한 주

말골퍼인 아더가 속한 모학 골프
동우회는 뉴욕의 스케넥터디라
는 조그만 타운에서 19세기 여
느 동우회처럼 주말마다 라운딩
을 가지곤 했다. 승부욕이 남달
랐던 아더는 어느 날부터인가 퍼
팅 때문에 번번이 돈을 잃었다.
퍼팅만 하면 볼은 중심에 맞지
않고 자꾸 안쪽으로 잡아 당겨지
는 것이었다.

요즘이야 블레이드, 말렛, 토
우, 힐, 센터 샤프트 등 원하는 대
로 맞춤 제작도 할 수 있지만 백
년 전에는 힐 부분에 샤프트가
꽂힌 블레이드형 한 가지뿐이었
다. 아더는 퍼터에 문제가 있다
고 생각했다. 당일 퍼팅의 실패
는 아더로 하여금 새로운 퍼터를
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직업
자체가 발명가였던 아더는 연구
에 몰두했다. 퍼터를 다른 방식
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발상이었
다. 

수년간 퍼터하고 씨름을 하면
서 그는 히코리 재질의 나무 샤
프트를 힐 대신 헤드 앞쪽의 토
우 부분에 꽂아보기도 하고, 헤
드 한가운데에 집어넣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세 종류의 퍼터를
가지고 아더는 수많은 시행착오
를 겪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
다. 이제까지의 퍼터 중에서 무
게 배분이 가장 잘된 헤드를 만
들었고, 그 중심에 샤프트를 집
어넣은 퍼터를 하나 완성했다.
심혈을 기울인 퍼터를 들고 그
는 골프장으로 갔다. 여러 차례
연습 퍼팅을 해보던 아더는 놀
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까지
사용했던 어느 퍼터보다도 퍼팅
이 잘되면서 백발백중 홀컵으로
볼이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닌

가?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이 퍼
터에 센터샤프트 퍼터라는 이름
을 붙였다.

다음 주 동우회 모임에 아더
는 새로 만든 퍼터를 들고 나가
우승을 했을 뿐 아니라, 가장 낮
은 퍼팅수를 기록하며 클럽에서
퍼팅을 가장 잘하는 골퍼가 됐
다. 센터샤프트 퍼터는 이렇게
열성적인 한 발명가의 수년간 노
력 끝에 탄생됐다. 1902년 아
더는 이 퍼터의 이름을 자신이
사는 타운 이름을 따서 ‘스케넥
터디 퍼터’라고 이름 짓고 곧바
로 특허를 신청한 뒤 판매를 시
작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진 퍼터는 불행히 많은 골퍼에게
어필하지 못했고 판매도 기대에
못 미쳤다. 새 발명품이 부진을
보이자 아더는 이번에는 샤프트
에서 헤드로 발상을 옮겼다. 당
시에는 스틸로만 제작되었던 헤
드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다.

아더는 다시 차고에 틀어박혔
다. 얇고 날카로운 블레이드 형

태만이 퍼터로 인정됐던 시대에
서 헤드를 둥글고 묵직하게 만
드는 말렛 퍼터 같은 또 다른 발
상의 전환을 시도했다. 1년여의
연구 끝에 이번에는 샤프트는
센터에 그대로 둔 채, 헤드의 재
질을 스틸 대신 알루미늄으로
만든 말렛센터 퍼터를 고안해
냈다. 두 번째 퍼터는 바로 입소
문을 타기 시작했다. 사용해본
골퍼들도 모두 만족해했다. 종전
의 블레이드 퍼터에 비해 헤드
무게감으로 안정도를 더해주기
때문이었다. 많은 프로골퍼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퍼터는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필수
품이 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미국 최고의 아마
추어 골퍼 중 한 사람이었던 월
터 트레비스도 그 수혜자 중 한
명이었다. US아마추어 3연패라
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보유하
고 있었던 선수였지만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다. 퍼팅 때문에 고
민하고 있던 차에 그는 알루미
늄 센터샤프트 퍼터가 발명됐다
는 소식을 들었고, 바로 아더에
게 퍼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
다.

아더는 심혈을 기울여 퍼터를
제작했고 월터만의 센터샤프트
퍼터는 그와 궁합이 잘 맞았다.
출전한 대회마다 월터는 우승을
했고, 1904년에는 미국 최초로
영국 아마추어 오픈에서도 우승
을 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트레
비스의 이름을 타고 이 퍼터는
순식간에 세계 제일의 퍼터가 되
었다. 아더의 야심작이었던 센터
샤프트 퍼터가 센세이션을 일으
킨 것이었다.

돌풍을 일으키면서 아더를 돈

방석에 앉힐 줄 알았던 센터샤
프트 퍼터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20세기 초
반의 골프계는 여전히 영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상황. 미
국 골퍼에게 영국 아마추어 트
로피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자존
심을 구긴 영국왕실골프협회는
공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를 들어, 1910년 이 퍼터의 사
용을 일방적으로 금지시켰다.

그 후 1952년까지 무려 45
년 동안 센터샤프트 퍼터는 미국
에서만 사용되고 영국에서는 금
지되었으니, 당시 영국인들의 분
노를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반
면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영국과 달리 센터샤
프트 퍼터가 대유행했다. 미국골
프협회마저 적극적으로 이 퍼터
를 권장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인기와는
무관하게 이 퍼터는 또다른 분쟁
에 휘말렸다. 트레비스가 우승하
던 당시부터 이 퍼터는 정작 발
명가인 아더의 퍼터라기보다는
‘트레비스 퍼터’로 더 알려졌고,
트레비스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
었던 것. 이 같은 사실에 화가 난
아더는 특허권을 주장하며 트레
비스 측에 소송을 걸었다. 

트레비스도 지지 않고 당시
대형 골프클럽 제조사였던 스팔
딩사와 손을 잡고 비슷한 퍼터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양측의 공
방은 그렇게 수년간 지속되다가
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됐고, 센
터샤프트 퍼터는 아더의 소원대
로 뒤늦게 스케넥터디 퍼터로 명
명됐다. 21세기 골퍼들이 다양
한 형태의 퍼터를 사용하는 혜택
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더가
실현한 발상의 전환 덕분이었다.

수백년 일자형 블레이드 하나로 유지
말렛형 퍼터 등 여러 가지 형태 발전

화가 치밀어…

분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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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상의  전환이  새  퍼터를  탄생시키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
20세기 초 알루미늄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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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미 게이니(45·미국)가 성
매매 단속에 걸려 체포된 지 불
과 한 달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게이니는 지난달 16일
바하마의 그레이트 액서마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콘페
리투어 바하마 그레이트 엑서

마 클래식에서 최종합계 11언
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10만8000달러(약 1억
2000만원).

게이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경찰이 벌인
함정 수사 중 성매매를 부탁한
1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금 500달러를 내고 풀려났
던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PGA
2부 투어인 콘페리투어정상에

올랐다. 
2012년 10월 PGA 정규 투

어 대회인 맥글래드리 클래식
에서 우승한 게이니는 이후 우
승이 없다가 약 7년3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독특하게 양손에 모두 골프
장갑을 끼는 것으로도 유명한
게이니는 마지막 3개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우승을 확정
했다.

게이니는 이번 우승으로 2020
-2021시즌 PGA 투어에 진출
할 가능성을 높였다. 그는 2014
년이후로는 1부 투어에서 활약
할 기회를얻지 못하고 있었다.

마스터스 전 주에 열리는 ‘오거스타내
셔널여자아마추어챔피언십’ 출전 선수
65명이 발표됐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대회에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

마스터스를 주관하는 미국 조지아 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은 지난달
22일 전 세계 여자 아마추어 선수 72명
을 초청해 3일간 54홀 경기를 치르기로
하고, 출전이 확정된 65명의 선수 리스
트를 발표했다.

프레드 리들리 오거스타내셔널 회장은
“올해 대회 출전 선수들을 발표하게 되
어 기쁘다”면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여자 골프가 그만큼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골프장이 기여하
고 있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거스타내셔널에 따르면 출전 선수

72명의 선발 기준은 9가지 항목을 따른
다. 미국에서 지난해 연말까지 아마추어
골프랭킹(WAGR)에 따라 30명을 선발
했고, 미국 밖의 해외에서 역시 30명을
랭킹 순으로 뽑았다. 나머지 12명은 골
프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각종 아마추어
대회 우승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꾸린
다.

현재 세계여자아마추어 랭킹 1위는 플
린 루신 부차드(프랑스)이고 아타야 티티
쿨(태국)이 2위다. 한국 선수 중에는 이
예원이 54위로 세계 랭킹이 가장 높고,
윤민아가 61위, 서유진이 102위에 올
라 있으나 올해 출전 자격에는 모두 미달
했다.

오는 4월1~2일 이틀간 열리는 36홀
경기는 오거스타에 위치한 챔피언스리트

리트 골프장에서 예선으로 진행되며 상
위 30명의 선수를 컷오프로 가린다. 3일
에 전 선수들이 오거스타내셔널에서 연
습 라운드를 가진 뒤에 본선 18홀 경기
는 4일 하루 오거스타내셔널에서 열린
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여자 선수들이
이 코스에서 경기한 결과 제니퍼 컵초(미
국)가 우승했다. 대회 본선 개막식에서는
박세리가 명예 시타자로 나서기도 했다.
한국 선수 중에는 미국 데이토나주립대
에 다니던 전지원과 국가대표 권서연이
출전한 결과 권서연이 12위로 마친 바
있다.

오거스타내셔널에서 주관하는 이 경기
는 우승 혜택도 크다. 아마추어 자격을
유지하는 한 5년간은 대회에 초청받는
다. 또한 US여자오픈, 여자브리티시오
픈과 그밖에 미국골프협회(USGA)와 영
국왕립골프협회(R&A)가 개최하는 대회
에 1년간 출전 혜택을 받는다.

세계 골프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오거스타내셔널에서 주관하고 NBC방송
에서 중계하는 이 대회로 인해, 지난해는
같은 주에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ANA인스퍼레이션이
흥행에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 대회는 올
해 역시 같은 주에 열린다.

여자 아마추어 선수
출전 65명 명단 발표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이 회원
가입 최소 연령을 2021년부터 50
세에서 45세로 낮춘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명예의 전당은 특
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 커미셔너이
기도 한 제이 모나한 명예의 전당
회장은 “역사적인 내용과 미래지향

적인 정신으로 회원가입을 평가할
것”이라고했지만, ‘골프 황제’ 타
이거 우즈(미국)를 위한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명예의
전당은 2년마다 남녀 5명의 선수
혹은 관계자를 입회시키고 있다.

1975년 12월30일생인 우즈
는 2021년이 되면 회원가입 조건
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입회 기준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
지만 경기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미국남녀프로골프(PGA, LPGA) 투
어를 비롯해 공인된 세계 각 투어
에서 15승 이상, 메이저대회 2승

이상을 올린 선수여야 한다. PGA
투어 82승을 포함해 통산 144승,
이 가운데 메이저대회에서 15개
의 우승컵을 수집한 우즈라면 눈감
고도 너끈하게 넘을 수 있는 기준
이다.

우즈는 명예의 전당에 일찍 들어
가든 늦게 들어가든 상관없다. 그
러나 명예의 전당은 슈퍼스타 우즈
가 일찍 입회해야 입장객 증가 등
‘우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
이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PGA 투어 더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직전 열리는 명예의 전당 입회 심
사를 통과한 헌액자 중에 한국인은
2007년 입회한 박세리가 유일하
다.

박세리는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과 LPGA 명예의 전당이 통합 운
영되던 2007년 LPGA 명예의 전
당에 헌액되면서 동시 가입됐다.
LPGA 명예의 전당은 2014년부
터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과는 별
도로 선정된다. 박인비는 2016년
6월 LPGA 명예의 전당에만 입회
했다.

‘골프 황제’ 위한 특혜?
우즈 입회용으로 추측

‘50세→45세’ 가입 연령 낮춰
세계 ‘명예의 전당’ 

토미 게이니

함정 수사 걸려 체포
1부 진출 가능성 높여

성매매 체포 한 달 만에…

9가지 항목…
한국선수 모두 미달

오거스타내셔널 챔피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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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슨 타스만 한인회
회장 김도연
021-0838-6858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회장 윤교진
021-125-8904

퀸스타운 한인회
회장 박한나
022-187-8863

더니든 한인회
회장 차경일
0210491020

웰링턴 한인회
회장 김순숙
027-249-6182

파머스톤노스 한인회
회장 이원근
021-0444-552

왕가누이 한인회
회장 김덕	
027-354-0044

로토루아 한인회
회장 정일구
021-951-684 

와이카토 한인회
회장 고정미
021-771-798

오클랜드 한인회
회장 변경숙
021 70 6789

왕가레이  한인회
회장 김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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